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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ssion of Philip Jaisohn Memorial 
Foundation is to promote and fulfill
Dr. Philip Jaisohn’s ideals of humanity 
by providing a broad range of medical, 
health and human services, while promoting 
advocacy, leadership development and 
cultural programs for the enrichment 
of the community.

                                    Dr. Philip Jaisohn was a pioneer and an independence activist in both 

Korea and America. He published the first Korean newspaper, “The Independent”, to 

educate the general public in Korea and he was the first Korean to become a naturalized 

US citizen as well as the first Korean to receive a medical degree in America. 

Dr. Jaisohn worked tirelessly to serve his two countries.

 

In 1975, eight physicians residing in the Philadelphia area founded the Philip Jaisohn 

Memorial Foundation to uphold the spirit of Dr. Jaisohn by providing medical services to the 

newly arriving immigrants. Since then, Philip Jaisohn Memorial Foundation has become 

the premier health and human services organization of the Asian American community 

and strives to strengthen and expand its services while cultivating the next generation of 

leaders to carry on Dr. Philip Jaisohn’s lega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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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주미 한국대사관 워싱턴총영사관 앞에 
서재필 동상이 건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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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my honor to serve as Chairman of the Philip Jaisohn Memorial Foun-
dation at this historic moment, celebrating fifty years of achievement while 
preparing for an exciting expansion for the future.

I first learned of the Foundation more than four decades ago, when my late 
father spoke of Dr. Daniel Yun’s efforts to sustain its operation through difficult 
times. Founding and maintaining such an institution was no small task, and 
this book stands as a testament to the sacrifice and perseverance of all who 
dedicated themselves to that vision.  We, the board, recognize the time and 
efforts of the editors and writers of this book.

I extend my deepest gratitude to the eight founding physicians, who opened 
the Foundation by offering voluntary evening hours after their full-time hos-
pital work, and to the past and present board directors, presidents, Physi-
cians, staff, and countless volunteers whose devotion carried the Foundation 
through both trials and triumphs. Their service reflects Dr. Jaisohn’s enduring 
ideals of humanity.

The Foundation’s impact is personal to me. My parents benefited from its 
healthcare and home care services, which allowed them to access the ser-
vices in their native tongue, and to live with independence and dignity. I have 
also seen how Jaisohn scholarships have shaped lives, including that of my 
close friend who became a respected public servant, inspired by Dr. Jaisohn’s 
legacy.

When I joined the Board eight years ago, I hoped to give back; instead, I 
found myself deeply inspired by Dr. Jaisohn. His example as a tireless ser-
vant of bo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guide me, as it does so 
many others. Together, we must carry this legacy forward—building a future 
where Korean Americans, proud of their heritage, contribute as leaders in the 
civic and economic life of this country.  As we uphold our tradition of health-
care services, we will invest heavily in advocacy, leadership and scholarship 
programs for the next generation. 

An exciting new project!  With the support of Montgomery County, we have 
launched a ten-million-dollar project to create a new plaza that will expand 
medical services and provide gathering spaces for education, culture, and 
fellowship. Renovations are underway, and we invite all who share this vision 
to join us in building a place of beauty and purpose for generations to come.

Dr. Jaisohn entrusted us with a vision of independence, liberty, and service 
to humanity. Now it is our turn to leave an additional legacy—a vibrant plaza 
and enduring institution that future generations will inherit with pride, remem-
bering the devotion of those who came before them.  

Brian Lee
Chairman of the Board



It is my great honor to welcome you to the 50th Anniversary History Publica-
tion of the Philip Jaisohn (Soh, Jai-Pil) Memorial Foundation (PJMF). This 
milestone is more than a celebration of years—it is a tribute to Dr. Philip Jai-
sohn, our founders, and the early generations who carried forward his en-
during legacy of service, democracy, liberty, and community advocacy. Our 
organization was deeply honored this August to welcome President Lee Jae-
Myung and First Lady Kim Hea-Kyung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Philip 
Jaisohn Memorial House in Media and their visit marks a momentous occa-
sion celebrating the enduring legacy of Dr. Philip Jaisohn.

When I assumed the role of President & CEO in 2018, my hope was to build 
on this strong foundation while expanding our mission. We sought to serve 
not only Korean Americans, but also Asian Americans, immigrants, and un-
derserved communities across our region. Over the past decade, PJMF has 
been transformed—doubling in scale, launching innovative services, and 
forging new partnerships that reflect both the diversity and the strength of the 
community we serve. 

This publication highlights our early beginnings, years of steady growth, and 
the transformative decade from 2015 to 2025—a period marked by historic 
grants, bold initiatives, and national recognition of Dr. Jaisohn’s contributions. 
From the creation of the Jaisohn Community Wellness Plaza to the establish-
ment of the Jaisohn Advocacy and James & Agnes Kim Leadership Institute, 
PJMF has become a regional hub for health, human services, and leadership 
development.

None of this progress would have been possible without the vision of our 
founders and the steadfast support of our friends, partners, and community 
members. As you read through these pages, I hope you are as inspired as I 
am by what we have accomplished together—and even more inspired by the 
future that lies ahead.

On behalf of the Board of Directors, staff, and volunteers of PJMF, thank you 
for being part of this journey. With your continued support, we will carry Dr. 
Jaisohn’s spirit of service and advocacy into the next 50 years and beyond.

With deepest gratitude,
George Choe

George Choe
President & CEO

Dear Friends, Supporters, 
and Community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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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입니다.  
                
서재필기념재단 설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말 개화기 선각자이신 서재필 박사님은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정신을 드높이는 데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특히, 헌신적인 외교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광복을 이끈 박사님의 위업은 
한 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재필 박사님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자 설립된 
서재필기념재단은 서재필 기념관을 건립하여 운영하는 등 
서재필 박사님을 기리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동포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료복지문화교육 분야에서 
부단히 노력해 온 서재필기념재단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서재필기념재단이 맞이한 설립 50주년은 그간의 발자취를 토대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점입니다. 
지난 8월 27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서재필 기념관을 방문하여, 
이곳이 미래세대에게 독립운동의 역사를 알리고 
지역사회에도 기여하는 공간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재단이 서재필 박사님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미래세대에게 소중한 유산을 전하는 역할을 계속 이어가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서재필기념재단의 설립 50주년을 축하드리며, 
재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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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필박사의 
삶과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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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필박사가 원래에 흥미를 느꼈던 분야는 정치
학과 법학이었다. 그러나 우연히 그의 직장은 육군 

의학 도서관에서 일어와 중국어 서적을 영역하는 일
이었는데 그곳의 빌링스(Billings)박사의 인정을 받아 그

분의 격려와 추천으로 의과대학을 가게 된 줄로 안다. 그
로 하여금 의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준 또 한 분은 유명한 병리
학자며 당시 미 육군 의무감인 조지 스틴버그(George Sternberg)박사
였다. 이 분의 소개로 미국 육군의학박물관에서 당시 실험실장
으로 있던 월터 리드(Walter Reed) 박사의 조수로 일했다. 이런 연고
들로 하여서 1889년 컬럼비안(Columbian)의과대학 (현 George 
Washington 대학 전신)에 입학했던 것이다.

졸업식 날 그의 동료 졸업생들은 모두가 친구와 친척들에 둘러
싸여 선물과 축하를 받았지만 서재필에게는 친척도 선물도 없었
으며 그의 말대로 “나를 격려할 만한 헝겊 조각 하나도 없었다"
는 것이다. 그러나 그만이 차지할 수 있었던 특유의 영광을 받게 
되었으니 그것은 그가 서양에서 교육받은 최초의 한국의사가 되
었다는 사실이었다. 1892년 컬럼비안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그는 가필드(Garfield) 병원에서 일년간 수련과정을 했다. 한편 미
국 육군의학박물관 실험실에서도 근무하였는데 1893년 이후
에는 이곳에서 전임 근무할 때 유명한 월터 리드박사와 동료로 
같이 일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근무하면서 그는 그당시 세균학과 병리학의 대가였던 
존스 홉킨스(Johns Hopkins)대학병원의 월치(William Welch)박사의 강의
를 들으려 볼티모어(Baltimore) 에 6개월 동안 매주 계속해서 다녔
다. 그가 나중에 병리학의사로 여러 병원에서 근무하고 또 병리
학과와 세균학에 대한 논문들을 발표할 수 있었던 것은 졸업직
후의 이 같은 경험과 수련이 기초가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1894년에는 미국 육군의학박물관 실험실의 공무원직을 사퇴
하고 와싱톤(Washington D.C)에서 개업을 하였는데 그의 의술이 상
당한 인정을 받았던 모양이다. 일례를 어떤 환자는 다른 의사에
게서 치료가 안되는 병을 서박사가 당뇨병으로 진단과 치료를 
하게 되어 그 환자가 타 곳에서 서박사의 사무실 근처로 이사를 
하였다는 것이다. 같은 해에 그는 시카고의 명문 가정의 딸인 뮤

의사 
서재필박사      
Philip Jaisohn, MD

Dr. 이봉식
전 펜실베니아 대학 정형외과 교수
서재필기념재단 이사

서재필박사는 주로 독립운동가로 
그리고 민주주의의 선구자로 많이 알려져 있으나 
그의 본업이었던 의사로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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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엘 암스트롱(Muriel Armstrong)과 화촉을 밝히게 되었다. 그들의 결
혼식은 200여명의 하객(그중 많은 사람들이 정부 관리들이 었
음)이 모일 정도로 성대했으며 그래서 그의 결혼에 대한 기사가 
시카고와 워싱턴의 여러 신문에 보도 될 정도였다.

이때에 한국에서는 청국과 일본의 영향에 따라 정세가 자주 바
뀌고 있었다. 1895년에는 갑신정변의 동지들이 다시 등용되어 
서박사를 귀국하도록 종용해 왔으며 드디어 1896년 서광범(당
시 주미 조선공사)의 권유로 서울에 귀국하게 된다. 그는 그 당시 
신혼 신부였던 부인과 함께 미국 시민으로서 귀국하였는데, 그
때부터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던 1898년 5월 까지 2년 4개월이
라는 짧은 기간 중에 독립신문 창간, 독립협회 조직, 독립문 건립
등 한국 근대사에 두드러진 개혁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때에 서
박사는 의학이나 의료업에는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으나, 독립신
문 논설을 통해서 16편의 보건 의료관계의 기사를 발표하여 서
양의 위생관을 소개하였다.

반대파들의 모함과 위협으로 인해서 위태한 처지에 놓인 고국을 
등지고 미국으로 돌아온 만 34세의 서재필은 실의에 차 있었을 
것이다. 그는 1898년 서반아전쟁 때 군의관으로 종군하여 병원
선에서 황열병(Yellow Fever)을 치료했다고 한다. 1898년 말 종전
과 더불어 제대 한 후에는 펜실베니아대학 위스터 연구소(Wister 

Institute)에서 수년간 연구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그 때의 연구 내용
과 업적이 기록상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1904년부터는 고등학교 동창생인 디이머(Harold Deemer)와 사무용
품점을 세워 상당히 성공을 하였는데 1919년 3.1운동과 더불
어 미국에서 한국독립운에 전 재산과 시간을 바치게 됨으로써 
1926년에는 그가 갖고 있던 출판사 및 여러 사무용품점이 모
두 파산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1926년에는 다시 의학의 재교
육을 받기 위해 펜실베니아 의과대학에 일년간 보수 교육을 받
고 20여년간 소홀했던 의업에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의 나이가 
60이 넘은 고령이었다. 그 후 10여년 동안 병리학 검사실 근무
와 개업으로 생활의 안정을 다시 얻었으며, 이때 수편의 의학 학
술논문들을 발표하였다. 여기서도 우리는 그가 노령에도 불구하

고 얼마나 강한 학구열을 가졌으며, 그의 두뇌가 얼마나 명석했
던가를 알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징병 검사의무관으로 
자진 봉사하였는데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에게 진찰받은 징집병 
수가 2,000명을 초과했다고 한다. 그로 인해서 미국회로부터 
훈장과 트루만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1947년 7월 그는 미군정 하지(Hodge) 장군의 요청으로 특별고문
관으로 다시 귀국하였다. 그 당시 서박사의 비서로 오랫동안 일
을 했던 임창영박사에 의하면 이승만 지지파들로 부터 귀국 반
대운동이 극렬했으며 결국은 새로 선출된 이승만 대통령의 박대
로 1948년 9월에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서박사는 망명 초
기 부모 처자가 역적의 가족으로 몰려 멸족한 소식을 듣고 자살
을 기도할 정도로 슬퍼했었는데 마지막으로 인천을 떠나 미국으
로 오는 선상에서 또 한번 그에 못지않은 쓰라린 슬픔을 느끼셨
다고 한다. 1948년 84세의 고령으로 펜실베니아 미디아(Media)

에서 다시 의료 개업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시다가 방광암으로 2
년간 투병하시던 중 한국전쟁의 비보를 접하게 되었다. 의미없
는 동족살생의 비극을 한탄하시며 통일된 민주한국을 고대하시
다 1951년 1월 5일 평화민주주의 투사 독립운동가인 그는 조용
히 별세하셨다.

현재 필라델피아(Philadelphia)에는 그의 유업과 생애를 기념하고 계
승 하고자 하는 서재필기념재단이 있고 미디아에는 그의 기념
비가 세워졌으며 그분이 사시던 집이 기념관으로 영구히 보존
되고 있다. 서박사는 우연한 기회로 인하여 의사가 되기는 했으
나 의업은 부업이나 다름이 없었고 그의 대부분의 정력과 관심
은 외국 세력에 의해서 수난 당하는 한국을 독립시키고, 한국민
을 개화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일에 전력전심을 다하셨다. 
그러나 그는 그의 업적을 자랑하거나 권력을 탐내지 않았으며, 
역경에 부딪쳤을 때는 그것을 스토익하게 참아넘기는 인간이었
다. 그분의 특출한 두뇌와 무한한 호기심과 정력을 의학에만 정
진했더라면 위대한 학자로서 많은 공적을 낳았을 것이 틀림없다
고 필자는 믿는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100여년 전인 1889년 
미국에서 의과대학에 입학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더구나 법적으로 차별 대우를 받던  동양인으로서 의과대학에 입학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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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과 성장

1864년 전남 보성 외가에서 출생. 양부 서광하 가문으로 입
양되어 서울에서 과거를 준비했고, 1882년 급제하여 교서관 
부정자로 관직에 올랐다. 서울 유학 시기 김옥균·서광범 등 개
화파와 교유하며 개화사상에 눈떴다.

일본 유학과 갑신정변

1883년 정부 파견으로 일본에서 근대 학문·군사 훈련을 수
학(게이오·토야마 유년학교). 귀국 후 신식 군제 도입을 추진
했으나 좌절되자 1884년 갑신정변의 행동대에 참여, ‘혁신
정강 14조’ 선포에 기여했다. 정변은 청군 개입으로 3일 만
에 실패했고 동지의 피살과 일가의 참변 속에 일본으로 피신
했다.

서재필박사님의 
생애와 업적
김선호 박사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원

서재필(Philip Jaisohn, 1864–1951)은 
근대 개화기의 선구자이자 독립운동가, 
그리고 한인 최초의 미국 의사·시민권자로서 
미주 한인 사회와 한국 근대사에 
기념비적 족적을 남겼다. 

그의 삶은 개화·자주·민권의 이상을 실천하고 
교육과 언론, 의료와 시민운동으로 
그 정신을 확장한 여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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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망명과 교육·의료 수련

1885년 미국 입국. YMCA 야학과 교회를 거점으로 언어·
학업을 이어가며 후원자 홀렌백의 지원으로 정규 교육을 받
았다. 라틴어·수학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1890년 
‘필립 제이슨(Philip Jaisohn)’으로 귀화(아시아계로는 이례적). 
1892년 컬럼비안 대학에서 한인 최초 의학사(M.D.)를 취
득, 1893년 의사 면허를 받았다. 1894년 뮤리엘 암스트롱
과 결혼해 두 딸을 두었다.

귀국과 ‘독립신문’·독립협회

1895년 귀국 권유를 받아 조선으로 돌아와 관직 제안을 고
사하고 1896년 4월 7일 최초의 한글 신문 독립신문을 창간
했다. 그는 논설을 통해 민권·교육·산업·여성평등·공중보건·
악습 폐지 등을 역설하고 열강의 이권 침탈에 경계심을 촉구
했다. 배재학당 강의와 협성회 지도, 띄어쓰기 도입 등 근대
적 문식성 확립에도 기여했다.  

1897년 독립문과 독립공원 조성을 제안·추진하고, 1898년만
민공동회로 민중 참여 정치토론의 장을 넓혔다. 그러나 열강과 
보수세력의 압박 속에 1898년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다.

미국에서의 독립운동과 시민연대 

귀국 후 미국-스페인 전쟁 군의관 복무, 펜실베니아대 연구
를 거쳐 1905년 출판·인쇄 사업을 운영했다. 1919년 3·1
운동 이후 제1차 한인의회(필라델피아)를 주도해 공화정 수
립 의지를 천명했고, 한국친우동맹(League of Friends of Korea)을 
결성하여 전국적·국제적 여론을 확산시켰다. ‘한국평론(The 

Korea Review)’을 발행해 정부·대학·교회 등으로 배포했고, 워싱
턴 군축회의 전후로 한국 독립을 의제로 제기하는 데 힘썼
다.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개인 파산에 이를 만큼 헌신했으
며, 이 과정에서 미디어(Media, PA)로 이주했다 (현 서재필 기
념관).

의학 재개와 지역 봉사

1926년 62세에 펜실베니아대 특별학생으로 복귀하여 병
리학을 전공, 해외 저널에 연구를 발표했다. 대공황으로 개
업이 지연되었고 1934년 폐결핵으로 요양했으나 1938년 
개업에 성공했다. 태평양전쟁기에는 징병검사관으로 자원
봉사하며 연합국 승리가 조국 독립으로 이어질 것
을 확신했다. 전쟁 말미 미국 정부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았다.

해방 이후의 귀국과 최후

1947년 미군정 최고고문 자격으로 50년 만에 귀국하여 국
민교육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1948년 일각의 대통령 
추대 요청을 사양하고 미국 시민으로 남았으며, 남북 통일을 
한반도의 완전 독립 조건으로 강조했다. 한국전쟁 발발 후 
건강이 악화되어 1951년 1월 5일 펜실베니아주 노리스타
운에서 영면했다. 웨스트 로렐 힐 묘지에 안장되었던 유해는 
1994년 국립현충원으로 봉송되어 안치되었다.

사상과 유산

자주·민권·교육: 독립은 열강으로부터의 정치적 탈피만이 
아니라 국민의 시민적 각성과 교육을 통한 주체 형성에 있
다고 보았다.

언론·시민사회

독립신문·만민공동회는 근대적 공론장의 출발점으로, 오늘
의 시민참여·토론 민주주의의 원형을 보여준다.

코리안 아메리칸 리더십

한인의회·한국친우동맹·대외 홍보 네트워크는 한미 협력의 
토대를 놓았고, 디아스포라의 공공외교 모델이 되었다.

의료·공중보건

의사로서의 전문성과 공익적 봉사는 지역사회 통합과 복지
의 모범을 남겼다.

서재필의 생애는 사상 (자주·민권) – 도구 (교육·언론) – 실천 (시민운동·의료)가 
한 몸처럼 엮인 실천적 지성의 역사다. 
그의 유산은 한반도 민주주의의 밑거름이자, 미주 한인사회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공익 리더십의 표준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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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OF DR. PHILIP JAISOHN(1864-1951)

Dr. Philip Jaisohn was a monumental pioneer of national 
independence and the liberal democracy of Korea. Fol-
lowing his exile to the U.S. due to a failed coup (1884), he 
became the first Korean to obtain U.S. citizenship (1890) 
and a medical degree (1892). To enact his ideals for en-
lightenment and social reforms, he printed the first Kore-
an language newspaper in Korea (1896-98) and fought 
against Japanese imperialism in the U.S. (1919-1926). 
He served both for his motherland and adopted country 
as a wartime physician during World War II (1942-45) and 
then as the chief advisor to the U.S. military government 
of Korea (1947-48).

YOUNG PROGRESSIVE

Soh Jai-Pil (Dr. Jaisohn's original Korean name) was born 
in the southwestern region of Korea in 1864. He was ad-
opted by one of his relatives when he was seven years 
old and grew up in Seoul.

When Soh Jai-Pil was young, Korea was at the thresh-
old of great socio-cultural changes. Internally, the estab-
lished orders of hierarchy and monarchy were challenged 
by the introduction of the Western ideas of civic equality 
and democracy. In addition, Confucianism was losing its 
influence as Christianity started to gain popularity and in-
fluence in Asian countries.

Externally, Korea, which was under the sway of Imperi-
al China (Qing Dynasty), was being pressured by other 
countries such as Russi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o form diplomatic relations.

While studying in Seoul, Soh Jai-Pil became acquainted 
with Kim Ok-Kyun, the leader of the country’s young pro-
gressives, and joined the reformist group whose motto 

was equality, liberty, and independence. In 1884, he par-
ticipated in the Gapsin Coup, an attempt to bring forth 
radical change to Korea. Young revolutionists took over 
the government and declared civic equality and inde-
pendence from China. At age twenty, Soh Jai-Pil was the 
youngest revolutionary in the coup.

However, their actions were not well planned and were 
quickly overturned. China swiftly sent troops to put a stop 
to the revolution. As a result, the young revolutionists were 
charged with treason, and the members of their families 
were all sentenced to death. Soh Jai-Pil's wife took her 
own life and his one-year-old son starved to death.

FIRST KOREAN-AMERICAN

Soh Jai-Pil, together with his fellow revolutionaries, ar-
rived in San Francisco in 1885. After arriving, he worked 
in a furniture store to make a living and ran ten miles every 
day delivering flyers. He also attended church services 
and the YMCA in order to learn English. Soh Jai-Pil was 
presented with an incredible opportunity when a wealthy 
businessman from Pennsylvania named John W. Hollen-
back visited San Francisco and had the chance to inter-
view him. Hollenback offered to help Jai-Pil study in the 
U.S. and support everything he needed for his education. 
Jai-Pil took this opportunity and went to Wilkes-Barre, PA 
with Hollenback to attend Harry Hillman Academy, a pre-
paratory high school. Soh Jai-Pil anglicized his name to 
Philip Jaisohn by reversing the order of his Korean name. 
He was especially outstanding at public speaking despite 
the challenges and hardships of us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After graduating from high school, Hollenback 
proposed to Dr. Jaisohn that he enter Princeton Seminary 
and return to Korea as a missionary. Even though he was 
a sincere Christian and desired to go back to his native 
country, Dr. Jaisohn could not accept the proposal due to 
the outstanding charge of treason on his head.

Dr. PHILIP JASOHN 
the Proud H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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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ead, Dr. Jaisohn went to Washington D.C. and found 
a job in the Army Surgeon General's Library. His job was 
translating Chinese medical books into English. During 
his stay in Washington D.C. in 1890, he obtained U.S. 
citizenship, becoming the first Korean-American. As med-
ical knowledge advanced, Dr. Jaisohn became interested 
in studying medicine in depth, so he enrolled at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and earned a medical degree, spe-
cializing in bacteriology, in 1892.

Both his citizenship and medical degree were exceptional 
because Asians were not legally eligible to obtain them at 
that time.

In 1894, he married Muriel Armstrong. She was the 
daughter of George Buchanan Armstrong, the founder of 
the railway mail delivery system during the Civil War, and 
the niece of the 15th President, James Buchanan. After 
marriage, she gave birth to two daughters, Stephanie and 
Muriel.

CHAMPION OF INDEPENDENCE

Dr. Jaisohn returned to Korea in 1895 when a new reform-
ist cabinet formed after the Sino-Japanese War exonerat-
ed him of treason. Initially, the government offered him a 
position in foreign affairs, which he declined as believed 
that education about the country’s current political state 
was the most pressing need. Instead, he set out to publish 
a newspaper, The Independent. This newspaper was an 
innovative project since it was the first newspaper printed 
in Korean Hangul instead of Chinese characters, which 
only the elite could read. Dr. Jaisohn's argument was that 
Hangul should be used as the official printed language so 
that people of all classes and genders could read and be 
informed of the various affairs in the country. The Indepen-
dent was also printed in English to appeal to international 

society and inform them of Korean issues. As the editor, 
he wrote about a variety of important matters ranging 
from building an independent nation, public education, 
equal rights for women, agricultural and industrial devel-
opment to public hygiene.

Dr. Jaisohn proposed to build the Independence Gate 
in place of the Imperial China Gate to encourage peo-
ple to fight for national independence. He also organized 
the Independence Club to hold public meetings in which 
political issues were publicly debated as many citizens 
didn't think that politics were any of their concern. Dr. 
Jaisohn made sure that common citizens were informed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matters and the subject of 
public opinion.

On Thursdays, Jaisohn taught a course in world histo-
ry at a high school called Bae-Jae Academy. One of his 
students was Rhee Syng-man, who later became the 
first President of South Korea. Dr. Rhee recollected that 
he first learned about the concept of 'political freedom' 
from Dr. Jaisohn. Another student was Ju Shi-Kyung who 
wrote the first grammar book of the Korean language 
based on his apprenticeship at The Independent.

Although Dr. Jaison was welcomed by the Korean peo-
ple, the government officials were not pleased with him 
because of his criticism of their misconduct. Moreover, 
Russia and Japan, who wanted to make Korea part of 
their land, threatened Dr. Jaisohn with death. At last, Dr. 
Jaisohn was ordered to leave Korea in 1898.



PRINTER IN PHILADELPHIA

After returning to the U.S., Dr. Jaisohn worked at the Wis-
tar Institute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for several 
years. Meanwhile, Korea was occupied by Japan in the 
aftermath of the Russo-Japanese War. In 1905, the same 
year that Korea started to lose its independence, Dr. Jai-
sohn started a printing and stationery business (Philip 
Jaisohn & Co.) with one of his high school friends. He 
believed that a time would come again when he would 
have to work for Korean independence, and that finan-
cial stability would be needed to do so. He printed books, 
newspapers, city newsletters, and advertisements. His 
business was a great success. Together with his col-
league, he established two branches in Wilkes-Barre and 
Philadelphia, Pennsylvania.

When his business reached its peak, he was head of the 
Philadelphia branch, which had 70 employees. Thanks 
to his social skills, Dr. Jaisohn made many good friends 
such as William Smith, who was the mayor of Philadel-
phia at the time.

REIGNITING THE FLAME FOR INDEPENDENCE

While Dr. Jaisohn was running his business in the US, 
Japan began its colonization of Korea, which lasted for 

thirty-six years (1910~1945). The Japanese govern-
ment ruled Korea with an iron-fist, imprisoning and 

torturing Korean patriots who resisted. Koreans, 
in a demonstration of disobedience towards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took 
to the streets to pro-

claim their will for in-
dependence in a 

peaceful and 

resolute manner. They publicly read the Korean Dec-
laration of Independence signed by religious leaders, 
and shouted out 'Independence for Korea! Long live 
Korea!' Held on the first of March in 1919, this event is 
remembered as the March First Movement.

Dr. Jaisohn heard the news of the nationwide upris-
ing against Japan. Deeply moved by the news, he felt 
that the long-awaited time to fight for Korean inde-
pendence had arrived. Dr. Jaisohn called for Korean 
Americans to come together for a convention called 
the First Korean Congress, named after the First Con-
tinental Congress. He also invited his American friends 
including Rev. Floyd Tomkins of Trinity Church of Phil-
adelphia and Father James Dean, then president of 
Villanova University.

During the three day meeting held at the Little Theatre 
in Philadelphia (4.14~16, 1919), Korean American del-
egates discussed how to bring freedom back to Korea 
and adopted a resolution stating that the new Korea 
would be a republic and a democracy. After this meet-
ing, they marched through downtown Philadelphia and 
arrived at Independence Hall where America’s found-
ing fathers had signed the Declaration of Indepen-
dence 150 years earlier.

Dr. Jaisohn thought that if the U.S. government sup-
ported the independence of Korea it would be of great 
help to Koreans and, in order to achieve this aim, win-
ning American public opinion was crucial. After the 
convention, he established the League of Friends of 
Korea to organize Americans who were in favor of an 
independent Korea.

Its headquarters were in Philadelphia and there were 
twenty chapters in different cities including New York, 
Washington D.C., Chicago, London, and Paris.

The chairperson of the League was Floyd Tomkins 
(1850~1932), a highly respected reverend in Phila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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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a. With about 25,000 members, the League earnestly 
acted to support the independence of Korea. In 1920, for 
example, the New York chapter held a service to com-
memorate the March First Movement, where 1,000 mem-
bers attended.

The League sent petitions and letters to senior officials 
such as the President and Senators to urge the govern-
ment to listen as to why Korea must be freed and why 
U.S. should support its independence. Dr. Jaisohn also 
established the Korean Information Bureau and published 
a monthly periodical, The Korea Review, in which many 
American journalists contributed articles to inform Ameri-
cans of the situation in Korea.

Dr. Jaisohn did not hesitate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high expenditure needed to fund these endeavors. Dr. Jai-
sohn faced an insurmountable financial burden and in the 
end, his printing business went bankrupt in 1924. He lost 
all his assets, including his house in Philadelphia. As a re-
sult, he moved to Media, PA. Dr. Jaisohn lived in this new 
house until his death in 1951, and that house has since 
become the Philip Jaisohn Memorial House.

MEDICAL SCIENTIST

After declaring bankruptcy, Dr. Jaisohn decided to resume 
his medical career. In order to update his medical knowl-
edge, he entered the medical school at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as a special student in 1926 at the age of 
62 years old. Despite his old age, he was a tireless stu-
dent. He chose pathology as his area of concentration and 
conducted research in various hospitals, penning several 
research articles in scientific journals.

Dr. Jaisohn also started his personal practice in Media, 
PA in 1938. Prior to this, he only saw patients during the 
weekends due to his long commute to the hospital where 
he worked. His wife passed away in 1940, shortly after Dr. 
Jaisohn settled into the town.

SERVING TWO COUNTRIES

When the Pacific War between the U.S. and Japan broke 
out in 1941, Dr. Jaisohn served as a wartime physician for 
the U.S. Army. He believed that his service would contrib-
ute to both protecting the freedom of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save Korea from Japanese rule. Dr. Jaisohn was 
recognized and awarded medals by the U.S. President 
and Congress for his service.

In 1945, Korea gained its independence after the U.S. de-
feated Japan in World War II. Dr. Jaisohn was invited to 
Korea to serve as chief advisor to the U.S. Military Gov-
ernment of South Korea under the directorship of General 
John Hodge. Dr. Jaisohn warned Koreans that democracy 
was the supreme principle that Koreans must aim towards 
while building the nation. Also, he emphasized that the 
peaceful unification of both the South and North Koreas 
was necessary to make the country truly independent.

The first presidential election in South Korea was held in 
1948, and thousands of prominent figures asked Jaisohn 
to lead the country as President. Among them was twen-
ty-three year old Kim Dae-Jung, who later became the 
eighth President of South Korea and Nobel Peace Prize 
laureate. Dr. Jaisohn, however, did not want to do so, be-
cause he worried it could fuel ideological-political feuds 
among Koreans. He announced that he would remain an 
American citizen.

The final years of Dr. Jaisohn’s life was filled with dramatic 
moments, as they coincided with during the Korean War 
(1950~1953). Witnessing the war and beholding the de-
terioration of his life-long dream exacerbated his physical 
illness and hastened his death. Dr. Jaisohn passed away 
on January 5, 1951, at the age of 87, in Norristown,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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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 서재필 선생의 유물이 한국 독립기념관으
로 이관된다는 소식에 교민 모임에서 “서재필은 의
사인가, 언론인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되었다. 「독
립신문」 창간이 역사적 업적이라 언론인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과, 평생을 의사로 살았으니 정체성을 
의사에 두어야 한다는 반론이 엇갈렸다. 이 논의 이
후 나는 그를 한 가지 정체성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현대사회에는 여러 
직업과 역할을 동시에 지닌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
다. 다만 평생 언론인으로 살아온 나로서는 서재필
을 더욱 언론인으로 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서재필 박사가 만든 「독립신문」은 한국 최초의 국문 
민간신문으로, 1896년 4월 7일 창간되었다. 이전
에도 「한성순보」(1883), 「한성주보」(1886)가 있
었으나 순 한문이나 국한문 혼용으로 제작되어 관
보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독립신문은 완
전한 국문 전용 신문으로, 띄어쓰기 도입, 영문 기사 
게재 등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혁신을 선보였다. 이
는 조정과 양반뿐 아니라 일반 서민들에게도 큰 충
격을 주었다.

창간의 배경에는 개화파 정권의 몰락 후에도 지켜
진 유길준의 약속, 고종 황제의 신문에 대한 이해, 
박정양 내각의 필요가 있었다. 정치적 격변 속에서 
국민 계몽의 수단이 절실했으며, 서재필은 이를 실
현해냈다.

무엇보다 독립신문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
다. 국문 신문은 평민과 여성에게 까지 읽을 수 있는 길을 
열었고, 종교계도 전교 수단으로 국문을 활용하였다. 이
미 확산되던 국문 소설과 맞물리며 국문은 민중 속에 자
리 잡았고, 이는 봉건적 질서를 흔들며 민주주의와 평등 
사상을 전파하는 토대가 되었다.

국문 전용의 공로를 두고 주시경의 이름이 거론되었
으나, 발행 시기와 기록을 통해 최초의 국문 신문 창
시자는 서재필 박사임이 입증되었다. 창간 논설에
서 그는 “모든 국민이 쉽게 보게 하려 한다”고 밝히
며 민주주의적 이상을 드러냈다.

독립신문은 독립협회를 이끌며 개화운동의 중심지
가 되었고, 러시아 해군기지 밀약을 폭로하는 등 정
치적으로도 큰 파급력을 가졌다. 그러나 이로 인해 
서재필은 두 번째 망명길에 올랐고, 1898년 독립
협회 해산과 함께 신문도 폐간되었다.

미국으로 돌아간 서재필은 출판업을 시도하기도 했
으나 끝내 의사로서 생애를 마쳤다. 그를 “의사냐, 
언론인이냐”로 단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는 두 
정체성을 모두 지니며 봉사했고, 후세는 그를 민주
주의와 계몽을 위해 헌신한 언론인이자 의사로 기
억한다.

[25주년 기념 책자 재인용]

언론인으로서의 
서재필      

이상순  
전 서재필기념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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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가 우리 서재필기념재단 창립 50주년이라
고 생각하니 펜실베니아대 유학 당시 미디어 서
재필기념관 큐레이터(관리인) 시절, 그리고 한
국으로 돌아온 후 지금까지 있었던 서재필 선생
과 우리 재단 관련 일들이 주마등처럼 머리를 스
친다.

재단 창립 25주년에 발간됐던 기념 책자 『위대
한 선각자: 서재필의 정신을 이어』에 기고했던 
“‘서재필 기념관 시절’에 대한 회고”를 다시 읽
어본다. 그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25
년이 흘렀다. 유수와 같은 세월의 무상함을 느
끼면서도, 그동안 우리 재단이 의료, 사회봉사, 
교육, 장학, 건물 마련 등 각종 사업을 확대하
고 이제는 Jaisohn Community Wellness 
Plaza를 마련할 만큼 크나큰 발전을 해왔으니, 
그만한 발전에는 또 25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
겠다는 생각이 든다. 

서재필 선생을 생각하면, 수많은 잊을 수 없는 
모습들이 하나하나 현재형 장면으로 떠올라 무
어라 표현할 길 없는 가슴 벅찬 가르침을 받게 
된다. 

1884년 ‘위로부터의 혁명’을 시도했던 갑신정
변의 실패와 한계를 거울삼아 10년 후 1895년 
조선에 돌아와서는 민중의 의식개혁을 시작으
로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통한 사회변혁을 위
해 배제학당 강의, 독립협회 창립, 《독립신문》 
창간과 독립문 건립, 만민공동회 개최 등 ‘개화, 
독립, 민주’의 씨앗을 뿌리시는 모습. 1898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후 의업(醫業)을 접고 
필라델피아 경제인연합회 회계(treasurer)를 
맡을 정도로 성공한 기업인이 되었지만, 1919

년 조국에서 3.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필라델
피아에서 제1차 한인회의(The First Korean 
Congress) 개최, 한국홍보국(The Bureau 
of Information for the Republic of Ko-
rea) 설립, 한국평론(Korea Review) 발간, 미
국 전역은 물론 런던과 파리까지 지부가 설립
됐던 한국친우회(League of the Friends of 
Korea) 창립, 태평양 군축회의인 워싱턴 군축
회의(Conference on Limitation of Arma-
ment)에서 조선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치열한 
준비, 상해임시정부 구미위원회(The Korean 
Commission to America and Europe) 고
문과 임시위원장 역할, 하와이 범태평양회의
(The First Pan-Pacific Conference) 참가, 
미국과 한국 매체에 수많은 기고, 연설 등 온 마
음과 온 몸, 전 재산을 바쳐 조국의 독립운동에 
헌신하시는 모습. 그 결과 재정적으로 파산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생계 대책으로 의업에 돌
아가기 위해 62세의 나이에 펜실베니아대 의과
대학에 특별학생으로 입학하여 의학 과목들을 
수강하시는 모습. 65세에 전문의(병리학)를 취
득하고, 병원 근무를 하면서 66~70세의 나이
에 《미국 의학협회지》, 《펜실베니아 의학지》 
등 최고의 의학 저널에 5편의 연구논문을 게재
하시는 모습. 

해방 후 1947년, 50년 만에 조국에 돌아와 ‘예
전과 조금도 변하지 않은’ 조선 사회에 또다시 ‘
개화, 독립, 민주’의 씨앗을 심고 키우시는 모습. 
그 과정에서 아직도 씨족사회의 모습이 강하던 
한국인들에게 ‘민주주의와 문중(門中)은 양립
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씨족 혈연관
계를 떠나 국가와 민족 공동체의 공공선을 위해 
투표하고 정치해야 한다고 가르치시는 모습. 민

서재필 선생의 가르침과 
서재필 제자들
백학순 박사
서재필기념관 초대 큐레이터·김대중학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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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분단을 막기 위해 이승만의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김
구와 김규식의 남북협상을 통한 통일 독립정부 수립에 동의하면
서 조선 지도자들이 먼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업으
로서 ‘남북통일’을 내세우시는1  모습. 

남한정부 수립 후 1948년 9월 미국에 돌아간 후에도 “합하면 조
선이 살 테고 만일 나뉘면 조선이 없어질 것이오. 조선이 없으면 
남방사람도 없어지는 것이고 북방사람도 없어지는 것이니 근일 
죽을 일을 할 묘리가 있겠습니까. 살 도리들을 하시오”라고2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민족분단을 경계하고 통일을 호소하시는 모습. 
1950년 동족상잔의 한국전쟁 발발의 참담한 소식에 기진맥진하
여 애통해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모습. 임창영 박사가 서재
필 선생 서거 한 열흘 전인 1950년 크리스마스 때 미디어로 서재
필 선생을 병문안하였을 때, ‘이제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
다’면서도 “이 (한국전쟁) 비극을 끝내기 위해 간청하러 평양, 서
울, 워싱턴, 모스크바, 북경 어디든지 가겠다”, “궁극적으로 서로 
함께 살고 공동의 선을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을 배우게 될 조선사람
들에게 신념을 갖고 있다”, “(바로) 여기에 통일 독립 민주주의 조
선의 길이 있다”, “나는 인류애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인간
은 비록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이성적인 존재로
서 어떻게든 그들 속에 있는 악을 제한하고 선을 이용한다. 역사
는 이를 증명한다”고3  우리 민족에 대한 희망과 신뢰, 인류에 대
한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노혁명가의 마지막 모습에 나도 모르게 
눈시울을 적신다.

서재필 선생이 해방 후 조국에 돌아와 우리에게 남긴 가르침과 실
천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사회의 각 분야를 개혁하고, 주권

재민의 민주주의와 자주·자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자주독립 정부
를 수립하고, 자립경제를 발전시키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민족이 
단결하여 통일정부를 세우고, 자주적·평화적 외교를 통해 세계 인
류와 함께하고 공헌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2025년 지금 시점에
도 어느 것 하나 틀림없는 말씀이다. 그래서 서재필 선생은 시대를 
초월한 위대한 선각자요, 존경받는 위인인 것이다.

서재필 선생은 조국에 있는 동안 ‘가장 기쁜 일’로서 “우리 민족
이 역사상 처음으로 선거권을 얻은 것”을4  들었고, 남한정부 수
립 후 조국을 떠나기 전 “우리 역사상 처음 얻은 인민의 권리를 남
에게 약탈당하지 말라. 정부에게 맹종만 하지 말고 정부는 인민이 
주인이라는 것이요, 인민의 종복이라는 것을 망각하여서는 안 된
다. 그러므로 이 권리를 외국인이나 타인이 빼앗으려 하거든 생명
을 바쳐 싸워라. 이것만이 나의 평생소원이다” 5 는 불멸의 어록
을 남겼다. 그리고 미국으로 떠나는 날 마지막으로 ‘동포에게 부
탁할 말’로서 “조속히 통일국가를 수립하여 잘 살기 바란다”6는 
유언을 남겼다.

우리 필라델피아 서재필기념재단을 생각하면, 묵묵히 봉사하면
서 서재필의 가르침과 유산을 계승·발전시켜 온 ‘서재필 제자들’
이 생각난다. 현봉학, 이정식, 이봉식, 오성규, 이만택, 이우영, 최
병창, 정학량, 전방남, 박형웅, 홍준식, 이지영, 그리고 최근 최
정수(George Choe), 서경희 선생님 등 수많은 분들.7  그리고 
1990년 11월 미디어 서재필기념관의 개관식에 참석한 서재필 
선생의 마지막 핏줄인 손자 필립 제이슨 하디건(Philip Jaisohn 
Hardican)과8  임창영 박사님를 만나 뵈었던 기억이 새롭다.

1 Philip Jaisohn, “Korean Problems,” in Philip Jaisohn, My Days in Korea and Other Essays, ed. Sun-pyo Hong (Seoul: Institute for Modern Korean Studies, Yonsei 
University Press, 1999), pp. 374-375. 
2 서재필, “3·1절에 즈음하여 조선 동포에게 고함”(육성 축하 연설문), 1949년 3월 1일. 참고로, 이 어록은 서울 소재 서재필기념회가 충청남도 천안 독립기념관 부지에 세운 서재필어
록비에 새겨져 있다. 
3 Channing Liem, Philip Jaisohn: The First Korean-Amercian―A Forgotten Hero (Elkins Park, PA: The Philip Jaisohn Memorial Foundation, 1984), p. 332; Chan-
ning Liem, America’s Finest Gift to Korea: The Life of Philip Jaisohn (New York: The William-Frederick Press, 1952), p. 85. 
4 『조선일보』, 1948년 8월 29일.
5 『조선일보』, 1948년 8월 29일; 송건호, 『송재 서재필』 (서울: 태극출판사, 1973, 재판), 364쪽; 송건호, 『서재필과 이승만』 (서울: 정우사, 1980), 127~128쪽. 참고로, 이 
어록은 축약된 형태로 국립서울현충원에 있는 서재필 묘소 비석에 새겨져 있다.
6 『조선일보』, 1948년 9월 12일.
7 처음 서재필의료원을 개원하고 서재필재단을 이끌었던 윤두환 선생님은 지금까지 직접 만난 적이 없어서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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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필 선생을 생각하면, 나는 어떤 특별한 인연
의 끈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낀다. 나도 서재필 선
생이 출생한 전라남도 보성에서 태어났는데, 어
렸을 때부터 ‘보성이 낳은 최고의 위인 서재필’에 
대해 듣고 자랐다. 그런데 미국 유학을 하면서 미
디어 서재필기념관을 관리하고 서재필기념관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서재필 선생에 대해 설명하는 
큐레이터 일을 할 줄은 미처 몰랐다. 그 당시 내
가 찍은 미디어 서재필기념관의 사진이 서재필기
념관 기념 엽서로 제작되어 남아있다. 그리고 지
금까지 서재필 선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하
고 있으니, 무어라고 그 인연을 설명할 길이 없다. 
2024년에는 우리 재단의 최정수 회장과 서경희 
선생이 필라델피아와 인근 지역의 교포들을 중심
으로 ‘서재필 투어’를 조직하여 한국을 방문했고, 
나는 국립서울현충원의 서재필 묘소, 보성 문덕
면 서재필 생가와 서재필기념관, 서재필기념공
원을 안내하기도 했다. 2026년 4월에도 교포들
을 위한 서재필 투어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 기
쁘고 감사한 일이다.

나는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감히 자칭 ‘서재필 제
자들’ 중의 한 사람으로서 서재필 선생의 가르침
을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잊지 않고 
살아왔음을 고백한다. 나의 연구분야인 민족화
해, 평화정착, 평화통일, 국제정치 분야에서 얼
마나 최선껏 서재필 선생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
천해 왔는지, 생각할수록 부족함을 느낀다. 그래
도 무엇인가 대답해야 한다면 어떤 말씀을 드려
야 할까.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연구논문 “서
재필과 해방정국”9과 서재필 선생의 행장(行狀, 
biography)인 “서재필, 그는 누구인가?”10 를 
집필했다. 우리 민족의 운명에 심대한 영향을 미
친 서재필 선생의 삶과 업적의 일부나마 정리해 
낼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1995

년에 서울에서 서재필기념회를 출범시키고 발전
시키는 데 참여해 왔다. 2002년 4월 서재필기
념회가 충청남도 천안 독립기념관 부지에 세운 
서재필어록비의 어록 선택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어록을11  선택하는 데 역할을 하기도 했
다. 2019년에는 영광스럽게도, 1919년 4월 서
재필 선생의 주도로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조선 
독립을 위한 ‘제1차 한인회의’의 100주년 기념대
회에 참석하여 “1919년 제1차 한인회의의 현재
적 의미”(The Present-Day Meaning of the 
First Korean Congress 1919)에 대해 연설하
였다. 서재필 선생의 우리민족에 대한 꿈과 비전 
중에서 ‘개화, 독립, 민주’의 꿈은 남한에서 상당
한 정도로 이뤄졌지만, ‘통일’의 꿈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 따라서 제1차 한인회의의 현재적 의
미는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 어디에 살든 민족화
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비핵화, 그리고 평화통일
을 위해 헌신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왜냐하면 해
방 이전의 ‘독립의 꿈’은 해방 후 분단상황에서는 
‘통일의 꿈’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대통령 중에서 김대중, 이재
명 대통령이 각각 1999년 7월과 2025년 8월
에 미디어 서재필기념관을 찾았다. 김대중 대통
령은 해방정국에서 서재필 선생을 초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또 평생 서재
필 선생을 민족의 선각자로 존경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서재필기념관 방문록에 “선각자는 영
생합니다”라고 적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서재
필 박사님의 꿈 국민주권정부가 이루겠습니다”
라고 적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민족의 ‘개화, 독
립, 민주, 통일’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평생을 헌
신하셨던 선각자 서재필 선생이 우리들과 후손들 
속에서 영생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다. 서재필 
선생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데서 나 자신부
터 다시 한 번 새로운 자세로 최선을 다해야겠다
고 다짐하면서 글을 마친다.

8 필립 제이슨 하디건(Philip Jaisohn Hardican)은 서재필 선생의 큰따님 스테파니 제이슨(Stephanie Jaisohn)이 워렌 로스 하디건(Warren Ross Hardican)과 결혼하여 
낳은 아들이다. 필립 제이슨 하디건은 1916년에 태어나 1993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자식을 두지 못하였다. 그는 외할아버지인 서재필(Philip Jaisohn)의 이름을 그대로 자신의 
이름에 사용하였다.
9 백학순, “서재필과 해방정국: 활동 및 평가”, 서재필기념회,  『서재필과 그 시대』 (서울: 서재필기념회, 2003), 447~527쪽.
10 백학순, “서재필, 그는 누구인가?”(제1장), 서재필기념회 엮음, 『선구자 서재필』 (서울: 기파랑, 2011), 12~77쪽.
11 본 글의 각주 2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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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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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필기념재단을 설립하고 초대 이사장
(1975~1976)겸 회장 (1975~1985)을 역임 
한 사람으로서 이 기관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여
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감사를 드리는 바이
다.

서재필기념재단은 비영리 법인체로서 공공후원
을 받는 교육 사업 및 자선기관으로 1975년에 설
립되었다.

1965년 미국이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을 비
롯하여 아시아인들의 미국 이민문호가 넓어져 
1970년 초반기부터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도 많
은 한인동포들이 이민을 오기 시작하였다. 그러
나 미국사회 정착과정에 겪는 언어와 사회 문화 
제도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오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의식주 문제 못지 않게 건강문제 또한 해
결되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였다.

이는 동양문화권에서 서양문화권으로 바뀌는 과
정에서 오는 육체적 질병과 정신적으로 겪는 심
리 갈등과 공포와 불안에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이민 정착 과정에 큰 어려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같은 민족으로서 보
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 혼자 하는 
것보다는 7명의 의사를 본인 자택으로 초청하여 

1974년 9월 24일에 모임을 가지고, 이 필라델
피아에 살다가 타계한 애국지사인 송재 서재필 
박사의 숭고한 얼을 기념하면서 이 재단을 설립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즉 본 재단의 설립의 뜻은

1) 동포간 상부상조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며
2)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정신을 함양하며
3) 다민족으로 구성된 미국 속에서 타민족을 돕
는 애타 정신을 심어 한국인의 고상한 이미지를 
보이게 하며
4) 우리 후손들에게 자주 자립의 유산과 미국 사
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긍지를 심어 주
는 데 있었다.

재단의 취지와 목적은 의료, 사회봉사 및 교육, 장
학 그리고 문화 사업들이었으며 이는 이민정착과
정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역사
회의 다른 민족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사업을 하
기 위해서였다. 그리하여 우리 고유의 유형적이
고 정신적인 유산을 자손후대에 길이 계승하여 
인간 사이에 진정한 사랑이 교류되어 격변하는 
사회에서도 변하지 않는 참된 가치관을 정립하
고 실천함으로써 보다 좋은 사회를 건설하는 데 
일익이 되고자 하였다.

서재필기념재단 
창립동기와 
발족과정
Dr. 윤두환
설립자 및 초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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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필기념재단 발족 과정은 다음과 같이 요
약할 수 있다.

1975년 1월 15일 기념의료원을 엘킨스팍 
병원(당시 롤링힐 병원) 별관에서 개원하고 
1975년 8월 25일 펜실베니아 주정부로부
터 “ 서재필 기념재단”(The Philip Jaisohn 
Memorial Foundation, Inc)으로서 교육과 
자선의 목적으로 비영리 재단 법인체의 인가를 
받아 1975년 11 월 30일 연방정부와 주정부
의 세금면제 혜택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당시 HMO-PA 건강보험회사에 가입이 되어 
있던 재단은 개인가입이 불가능한 이 회사에 
회원들이 작은 비용으로 모든 건강진료를 무
제한 받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단 내에 "Jai-
sohn Plan of HMO PA"를 설립하였고 지금
까지 이 보험제도가 이어오고 있다. 1978년 8
월 1일 의료원 분원을 당시 한인 동포 밀집지역
인 로간(Logan)에 개원하였다가 1981년 같은 지
역인 4818 N. Broad Street에 자체 건물을 
마련하고 분원을 옮겼고 1980년 10월 1일 유
급 직원(이지영)을 채용하여 사회봉사센터를 
개원하였다. 1983년 10월 19일 월넛가 (Walnut 

Street)에 있는 Walnut Park Plaza 내에 제2

의 의료분원을 개원하여 본원을 포함하여 세 
곳에서 의료봉사를  하였다.

1978년부터 「서재필 기념 논총」을 발간하여 
1983년까지 13집을 발간 했으며 1977년 5
월 처음으로 「Jaisohn News」를 발간하여 재
단사업의 활동을 알리고 회원명단을 발표하기
도 했다. 1984년 「자유의 종」 이라고 개칭하
여 Newsletter를 발간했다. 1983년도 의료
원 통계를 보면 본 의료원에서 혜택을 받은 사
람들 중 45%가 한인 동포가 아닌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었다. 그리고 20%의 환자들에게 자
선기관답게 무료 봉사했다.

이상으로 서재필기념재단의 창립동기와 발족
과정을 요약하면서, 앞으로 재단의 보다 나은 
발전은 순수한 봉사정신과 진정한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때만이 서재필 박사의 숭고
한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본 재단의 이념이 
꽃을 피우게 될 것이며 그리하여 인류사회에 
명실공히 공헌하는 훌륭한 기관이 되어질 것
을 기원하는 바이다. 

[25주년 기념 책자 재인용]

1978-1980년
1119 Lindley Ave., Philadelphia

1981-1994년
 4818 N. Broad St., Philadelphia 

Logan 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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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필기념재단 비전
이우영 
서재필기념재단 이사

서재필기념재단이 설립된 지 어느덧 반세기가 되었
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이사로 재단 활동에 참여했
고, 1992~1997년에는 이사장으로서 재단의 장기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힘썼던 시간이 떠오
릅니다. 이제 50주년을 맞이하여 재단의 지난 여정
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와 비전을 간단히 고찰하
고자 합니다.

서재필기념재단은 “서재필 박사의 숭고한 이념과 업
적을 기념하고, 국내외 동포들에게 봉사함”을 목적
으로 197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당시 뜻있는 의사 
8명이 필라델피아 교포 사회의 의료 봉사로 출발하
였고, 이후 장학·교육·사회봉사로 그 영역을 확장해
왔습니다. 이는 곧 교포 사회의 생활 향상과 더불어, 
민주주의와 계몽 정신을 이어가는 사명이기도 합니
다.

송재 서재필 박사는 조국 독립과 민족 계몽에 헌신한 
선각자였습니다. 특히 『독립신문』을 창간하여 서민
과 여성들도 읽을 수 있도록 한글을 사용하고, 자유·
독립·민주주의의 정신을 고취한 것은 오늘날 재단의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재필 선생은 국민 스스로의 계몽과 민주주의 실천
만이 개혁과 발전의 길이라 믿었으며, 재단 역시 이
러한 이념을 오늘의 사회 속에 구현하고자 합니다.

지난 25년 동안 재단은 의료봉사, 장학사업, 사회봉
사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사회를 이끌어왔습니다. 
매년 수많은 의료진료와 무료 건강검진, 이민자 상
담, 노인 영어교실, 시민권 강좌, 2세 대상 에세이 경
연대회 등은 한인 사회 속에서 재단의 가치를 보여주
는 살아 있는 증거입니다. 또한 Media의 서재필 자
택을 기념관으로 보존하고, 서재필상을 제정해 사회
에 기여한 인물을 시상하며, 논문집 발간과 장학사업

을 이어온 것은 재단이 선생의 정신을 오늘에 연결한 
소중한 업적입니다.

이 모든 성장은 재단 직원, 의사, 이사들의 헌신과 교
포 사회의 지지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5주
년을 맞은 재단은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
역사회 봉사를 넘어, 미주 전역과 조국 사회 속에서 
서재필의 이념을 고취하고 실천하는 범국민적 봉사
기관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재단의 비전(Vision)은 더욱 명확해야 합
니다. 앞으로도 의료 봉사를 중심으로 할 것인지, 교
육·문화·사회봉사로 영역을 확장할 것인지 분명한 방
향성을 정립해야 합니다. 동시에 재단의 정신을 계승
할 차세대 지도자를 육성하는 일도 절실합니다. 서재
필 선생의 개혁정신과 봉사정신, 그리고 뜨거운 열정
을 이어받은 젊은 세대가 재단의 주역으로 성장할 때, 
재단의 비전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25주년 기념 책자 재인용]

이우영 박사님께서는 25년 전, 언제나 현상 유지
보다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 제시와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강조하셨습니다. 저희는 오늘 그 뜻을 따
라가고 있습니다. 생전에는 격주로 통화하며 재
단의 방향을 함께 고민했는데, 그는 늘 사소한 일
에 얽매이지 말고 큰 그림을 보라고 조언하셨습
니다. 마지막까지 조직과 직원들의 헌신을 기록
으로 남기라 하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회장으로
서 재단의 미래를 위해 묵묵히 이어가겠습니다.  

[최정수, 서재필기념재단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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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필기념재단 
로고변천사

The Philip Jaisohn
Memorial Foundation



1975년 - 1985년
필라델피아 한인 사회의 새로운 도전

1965년, 미국 이민법 개정으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계 이민자
들의 미국 이주가 활발해졌다. 필라델피아에도 많은 한인들이 정
착하기 시작했지만, 언어와 문화 차이, 낯선 의료 체계는 큰 장벽
이었다. 특히 의료 문제는 가장 직접적이고 시급한 어려움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높은 비용 때문에 병을 방치하는 사
례가 빈번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필라델피아의 한인 의사들은 
동포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다.

1974년 9월 24일, 윤두환 박사는 지역 의사 7명을 자택으로 
초청해 한인 사회의 의료 문제를 논의했다.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들이 모여 밤늦도록 토론한 끝에 ‘서재필 의료원
(Jaisohn Medical Center)’이라는 이름이 탄생했다. 이는 
단순한 의료기관이 아니라, 이민자들의 희망과 자존심을 담은 
결실이자, 애국지사 서재필 박사의 정신을 이어가는 상징적인 
출발이었다.

의료원은 Rolling Hill 병원 옆 Medical Art 빌딩 115호실에
서 첫 진료를 시작했다. 의사들은 병원 근무를  마친 뒤 저녁마다 
자원봉사로 진료했고, 간호사들도 근무를 마치고 달려와 환자를 
돌보았다. 밤늦도록 이어진 헌신은 초기 한인 이민 사회의 연대
와 나눔 정신을 보여주는 출발점이 되었다.

의료보험의 혁신과 제도화

1975년 8월 25일, 서재필기념재단은 펜실베이니아 주정부로
부터 비영리 법인 인가를 받아 공식 출범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연방과 주정부로부터 세금 면제 지위를 인정받아 공익재단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Family Medical Care Insurance(FN-
CI, 후일 US Health Care로 발전)의 창립 멤버로 참여하여, 
미국 최초의 한인 전용 그룹 의료보험인 ‘Jaisohn Plan of 
HMO PA’를 출범시켰다. 이는 당시에도 전국적으로 드물었던 
혁신적인 시도로, 한인 이민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
는 전환점이 되었다. 의료원은 단순한 진료를 넘어 수천 명의 생
명을 살리고, 많은 이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따뜻한 돌봄을 제
공했다. 

재단의 확장과 지역사회와의 동행

1978년, Logan 지역에 분원을 개설하여 접근성을 높였고, 내
과·소아과·산부인과 외에 정신과 진료를 시작했다. 특히 정학량 
박사의 정신과 진료는 한인 사회 정신건강 관리의 첫걸음을 내딛
는 계기가 되었다. 1981년에 N. Broad Street에 건물을 구입
해 의료원과 사회봉사센터의 터전을 마련했다. 

1980년대 들어 재단은 의료를 넘어 사회봉사, 교육, 문화 활동
까지 영역을 확장했다. 이지영 사회복지사는 주거·교육·취업·이
민 문제를 상담하며 이민자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다. 장학금 
수여(1976년), 『서재필기념 논총』 발간(1978년), 뉴스레터 『
자유의 종』 창간(1984년) 등은 학문적·문화적 기반을 마련했
다. 특히 이정식 교수의 지도로 발간된 논총은 초기 이민사의 귀
중한 사료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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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배경과 
50년의 역사
이지영 
Former Executive Director



1985년 - 2000년
위기와 도약, 그리고 공동체의 확장

1985년, 윤두환 초대 회장의 뒤를 이어 이봉식 회장이 재단을 
이끌게 되었다. 그는 무려 6년간 자원봉사로 회장직을 수행하
며,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분명한 결단력으로 재단의 방
향을 제시했다. 의료원과 봉사센터, 그리고 재단은 이 시기를 통
해 생존을 넘어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다.

1988년, Elkins Park의 사무실을 정리하고 Logan Broad 
Street 사무실에서 모든 업무를 통합 운영하게 되었다. 내과, 소
아과, 외과, 정신과 전문의들이 환자를 돌보았고, 봉사센터는 통
역·보험·상담 업무를 맡아 교민들의 생활을 지원했다. 박영옥이 
의료원 운영을 관리했고, 이지영 사회복지사는 건강보험(Jai-
sohn Plan)과 봉사센터 총무를 맡아 한인 사회의 실질적 동반
자로 활동했다. 이 시기의 서재필센터는 교민 사회에서 “만능 해
결사”로 불릴 만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공간이었다.

1990년은 재단 역사에서 또 하나의 전환점이었다. 교민들의 모
금과 이사들의 손발이 모여 서재필 박사의 자택을 인수하고, 마
침내 서재필기념관으로 개관하게 된 것이다. 이는 단순한 공간 
확보가 아니라, 서재필 박사의 뜻을 기리고 교민 사회의 정체성
을 지키는 역사적 성과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교민들의 거주지는 점차 확장되었다. 
5가와 Cheltenham, 그리고 외곽 지역으로 한인들이 흩어지
면서, 재단 역시 교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Old York 
Road의 새 건물을 매입했다. 6,700평방피트의 규모와 30여 
대의 주차 공간을 갖춘 이 건물은 접근성이 뛰어나 교민들의 편
의를 크게 높였다. 1994년 9월 1일, 의료원·봉사센터·재단 사
무실·강당이 한 지붕 아래에 모이며 새로운 서재필센터 시대가 
열렸다.

1994년 4월 2일, 서재필 박사의 유해가 고국으로 봉송되는 역
사적인 행사가 열렸다. 필라델피아 한인회와 서재필기념재단이 
주관하고 30여 단체와 5개 언론사가 함께 참여한 이번 봉송은, 
1919년 3·1운동 당시 활동의 무대였던 Little Theatre, 미국
독립기념관, West Laurel Hill 묘지(서재필 박사가 잠시 안장
되었다가, 현재는 부인과 딸만 안장된 곳), 서재필기념관을 거쳐 
진행되었다. 이후 유해는 LA를 경유해 한국으로 봉송되어 국립
서울현충원 동작동 애국지사 묘역(1977년 건국훈장 대한민국
장 추서)에 안장되었다. 미국 땅에 43년간 잠들어 있던 서재필 
박사가 마침내 고국의 품으로 돌아간 교민 사회에 깊은 울림과 
자긍심을 안겨준 역사적 순간이었다.

1995년 3월 18일에는 성대한 개관식과 함께 재단 창립 20주
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는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미래를 향한 
비전을 다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같은 시기, 박형웅이 총무
로 임명되어 외부 기금 신청과 대외 홍보를 담당하며 재단의 기
반을 다졌다.

1990년대 후반, 재단은 의료와 복지를 넘어 학술과 문화의 영역
으로 발걸음을 넓혔다. 

또한 1996년, 독립신문 창간 100주년을 맞아 재단은 언론상을 
제정하고 ‘서재필상’을 시상하며 언론·학문·문화의 발전을 장려
했다. 학술논총 발간과 장학금 확대, 그리고 예술 전시 지원은 교
민 사회의 문화적 성장을 뒷받침했다.

2000년에는 홍준식 회장이 상임회장으로 취임하며 재단의 제
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되었다. 1985년부터 2000년에 이르는 
15년은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회장들과 이사들, 의료진과 직
원들이 헌신으로 일궈낸 시간이었다. 그들의 봉사와 결단은 서
재필기념재단이 단순한 의료기관을 넘어, 교민 사회의 건강과 
복지, 문화와 교육을 아우르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하는 초
석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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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서재필기념재단 의료원 설립자 8인

  홍금순, 오동렬, 김정선(앞줄 좌- 우
)

    염
극용, 이관우, 윤두환, 오성규, 박경지(뒷줄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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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 2015년
새로운 세기를 향한  
전문 경영 체제 기반과 확장

2000년대 들어서면서 재단은 전문 경영 체제를 
도입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노인 직업
훈련 프로그램(SCSEP)을 연방정부와 협력해 
도입하고, 당뇨병 클럽과 Health Information 
Center 같은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역
사회 건강관리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러한 성과로 
GSK의 Share Leadership Award를 수상하
고, 상금을 활용해 관련 사업을 확장하였다. 또한 
25주년 기념 출판물 발간, Little Theatre 사적
지 표지판 제막, 서재필상 시상 등으로 교민 사회 
안에서 머물던 재단의 활동을 지역사회로 알리는 
계기였다.

2000년대 중반에는 모금 만찬과 후원 활동으로 
큰 재정적 성과를 거두었고, 기념관 현판 제막과 
동상 건립 협력, “서재필기념관 가보기 운동”과 
생가 방문 프로그램이 시작되며 한인 공동체 내부
를 넘어 미국 사회와 모국을 잇는 역사 교육과 기
념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2008년 이후에는 의료원 전산화와 랜스데일 분
원 개설로 의료 서비스가 교민 밀집 지역에서 외
곽 지역까지 확장되었고, 유방암 예방 프로그램과 
홈케어 서비스 출범은 한인뿐 아니라 타 커뮤니
티에도 열려 있었다. 또한 기념관 정기 탐방이 제
도화되고, 2009년에는 제1차 한인회의 90주년 
기념행사가 열려 미국 내 주류 사회와 함께 서재
필 정신을 재조명하였다.

2010년대에는 의료원 리모델링과 운영 시스템 
현대화를 준비하게 되었다.  홈케어 서비스와 홈
헬스케어 서비스를 오픈하여 찾아가는 건강, 의료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동시에 외부 주요 재단으로
부터 대규모 기금을 유치해 시니어 정신건강, 홈
헬스케어, 시민권 취득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을 확대하였다. 

2000년에서 2015년까지는 재단이 전문 경영 
체제를 바탕으로 의료·복지·문화·역사 사업을 지
역사회 전체로 적극적으로 확장한 시기였다. 이 
시기의 성숙한 기반은 이후 2015년 이후의 도약
을 준비하는 든든한 토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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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동안 서재필기념재단(PJMF)은 50
년 역사상 가장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2015년 
340만 달러였던 예산은 2024년 1,250만 달러
로 세 배 이상 증가하여 대폭 확대되었으며, 특히 
2018년 새로운 리더십 이후 괄목할 만한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2018년 1월 저는 재단의 회장 겸 CEO로 취임
하여 재단의 사명을 한인 중심에서 아시아계 전체 
및 소외된 타 이민자 커뮤니티까지 확대하였습니
다. 2019년에는 공식적으로 재단의 사명을 변경
하고 지역사회 전체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갔
습니다.
 
같은 해에 열린 제1차 한인대회 100주년 기념행
사는 15만 달러 규모로 성대히 개최되었으며, 새
로운 세대에게 독립운동과 서재필 박사의 리더십
을 교육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계
기로 재단 내 청소년 프로그램과 사물놀이팀이 창
설되었고, 이러한 청소년들이 이후 팬데믹 기간동
안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술을 익히는데 도움을 주
며 고립감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2020년 이후 재단은 홈 헬스케어 사업 개시, 기
념관 리모델링, 130회 이상의 백신 클리닉과 2
만4천 개의 코비드 진단 키트 배포, 웰니스 센터 
설립, 아시아계 커뮤니티 실태 조사, 몽고메리 카

운티 ARPA 보조금 525만 달러 확보, 그리고 
Jaisohn Community Wellness Plaza 건
립 착공 등 획기적인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매켄지 스콧 재단으로부터 200
만 달러 Yield Giving 기부금을 확보했으며, 이 
중 절반은 Jaisohn Community Wellness 
Plaza 건립에, 나머지는 James and Agnes 
Kim Foundation의 매칭 지원으로 Jaisohn 
Advocacy & James and Agnes Kim 
Leadership Institute 설립 기금(200만 달러 
기금)에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Faith and Liberty Dis-
covery Center에 서재필 박사가 "Liberty 
Changemaker" 22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
으며, 2023년에는 6abc 방송국에서 "Philly 
Proud" 기관으로 소개하였으며, 2025년에는 
Museum of American Revolution A250 
특별전시에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 8월
에는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서
재필기념관을 방문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2015년에서 2025년 기간동안  
PJMF는 재정, 서비스, 그리고 역사적 위상  모든 
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며 아시아계 및 지역
사회를 위한 보건, 사회복지,옹호 및 리더쉽 개발
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확장된 사명과 
지난 10년의 성장
최정수 
서재필기념재단 President &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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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ership and Expanded Mission 
(2018 Onward)

 
In January 2018, I was invited to become the Pres-
ident & CEO, bringing mainstream corporate 
and nonprofit experiences.  I wanted to instill a 
new vision that broadened PJMF’s mission from 
serving primarily the Korean American and im-
mediate neighbor communities to serving Asian 
Americans and other underserved populations, 
including African Americans and immigrant 
groups.
 
In 2019, PJMF formally changed its mission state-
ment, removing Korean language from the web-
site and officially embracing a broader immi-
grant and local community focus.
 

That same year, PJMF hosted the First Korean 
Congress Centennial Celebration with support 
from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
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Korean Ameri-
can Association of Greater Philadelphia, and ten 
other local organizations. This $150,000 event 
educated new generations about the Korean in-
dependence movement in America and Dr. Philip 
Jaisohn’s leadership as a “Changemaker” through 
his advocacy efforts.
 
From this celebration grew a new commitment 
to youth engagement. The Jaisohn Youth Pro-
grams, including the Jaisohn Drum Team, were 
established after the Centennial celebration. For 
many youth participants, it was the first time they 
recognized Korean American history as their his-
tory, not just their parents’. These youth later be-

Transformative Growth (2015–2025)

Over the last decade, 
the Philip Jaisohn Memorial Foundation (PJMF) 

has experienced the most significant growth 
in its 50-year history. 

From 2015 to 2025, PJMF transformed financially, 
programmatically, and in national recognition

-more than doubling its combined operating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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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e vital contributors during the pandemic, helping seniors 
learn technology so they could join virtual ESL classes, cul-
tural programs, and line dancing—combatting loneliness with 
connection.
 
Since then, PJMF has partnered with the James Joo-Jin Kim 
Program in Korean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continuing to highlight this history—helping young people see 
it as their own heritage, not just their parents’ story.
 
Building Services and Infrastructure
 
• 2020 	 Launched Home Health Care operation with 
	 $300,000 of an $800,000 James & Agnes Kim 		
	 Foundation grant.
• 2020	 Renovated Jaisohn Memorial House with 	
	 $800,000 in upgrades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PJMF.
• 2020–2021	 Executed 130+ vaccine clinics and 
	 distributed 24,000 COVID-19 test kits. 
	 Youth assisted seniors with digital literacy, 
	 ESL, and wellness activities.
• 2021	 Established the Jaisohn Wellness Center at 
	 the Advanced Living Communities in response 
	 to a suicide of a senior resident.
• 2022	 Secured $250,000 from Montgomery 
	 County and HealthSpark Foundation for an 
	 AAPI Community Strengths and Needs 
	 Assessment Project.
• 2023	 Secured $5.25 million ARPA grant for the 
	 Jaisohn Community Wellness Plaza; restored 
	 the Jaisohn Monument again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PJMF.
• 2024	 Received $2 million MacKenzie Scott Yield 
	 Giving grant; $1 million of this grant matched 	
	 by James & Agnes Kim Foundation to create 		
	 the Jaisohn Advocacy and JAK Leadership 
	 Institute with a $2 million endowment.

• 2024-2025	 Secured the Jaisohn Community Wellness 		
	 Plaza building space at 1180 Welsh Road, North 	
	 Wales, PA 19454, for $4.5 million, along with the 	
	 necessary permit approvals from Upper 
	 Gwynedd Township for future programs at this 	
	 location. An architectural firm was hired and 	
	 the design basis has been completed. After a 	
	 competitive bidding process, a contractor was 	
	 selected, and construction commenced in 
	 early September 2025.
 
National Recognition and Legacy
 
• 2021	 Dr. Philip Jaisohn featured as one of 22 Liberty 
	 Changemakers at the Faith and Liberty 
	 Discovery Center.
• 2023	 Recognized by 6abc as one of Philadelphia’s 
	 “Philly Proud” organizations.
• 2025 	 Featured in the A250 “Declaration’s Journey” 
	 special exhibition at the Museum of the
	 American Revolution.
• 2025	 Honored by the Republic of Korea President 
	 Lee Jae-Myung and First Lady Kim Hae-Kyung's 	
	 visit Jaisohn Memorial House.

Conclusion
 
Between 2015 and 2025, PJMF tripled its financial base, se-
cured historic grants, expanded services, and elevated Dr. Jai-
sohn’s legacy to national prominence. This decade of trans-
formative growth positions PJMF as a regional hub for Asian 
American health, human services, advocacy, and leadership 
development — with youth and seniors connected in service, 
just as Dr. Jaisohn envisioned.
 

Financial Expansion

 2015: Combined budget across Foundation, 
              Home Care, and Home Healthcare was $3.4 million.
 2023: Grew steadily to $6.7 million.
 2024: Reached $12.5 million with recordbreaking grants and new initiatives.

This represents a threefold increase within a decade, 
with the sharpest growth after 2018 under new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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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식 회장(2000-2002)
유급직 전문 CEO 영입: 병원경영과 비영리재단 경험이 풍부한 홍준식 회장을 초빙
SCSEP(노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도입: National Asian Pacific Coalition과 계약하여 
    연방정부 기금으로 필라델피아 지역 비즈니스 운영 시작
건강 예방 프로그램 운영
   -당뇨병 클럽
   -Health Information Center 개설 및 운영
위의 프로그램 성과로 GSK의 Share Leadership Award 수상 → 상금으로 관련 프로그램 확대
서재필기념재단 설립 25주년 기념 출판물 《위대한 선각자, 서재필의 정신을 이어》 발간
Little Theater(제1차 한인회의 개최지)에 사적지 표지판 제막
제5회 서재필상: 이종문 회장 시상

정홍택 회장(2003-2006)

제6회 서재필상: 신호범(워싱턴 주 상원의원) 시상 및 기금 모금 만찬 개최
제7회 서재필상: 현봉학 박사(한국의 쉰들러, 흥남철수작전 공로) 시상 및 모금 만찬 
   (동포사회 기금 12만불, 한국정부 지원금 포함 총 약 25만불)
서재필기념재단 30주년 기념행사 및 제8회 서재필상: Donald Gregg(전 주한대사) 시상
서재필기념관 정문 현판 제막식(서예가 권명원 기증)
이태식 주미대사 방문 계기로 워싱턴 한국 영사관 앞 서재필 동상 건립 협조
서재필 생가 방문 (2005, 2006)
“서재필기념관 가보기 운동” 시작 (해외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

정환순 회장(2007-2012)
2008년 의료원 전산화 시스템 도입
2008년 랜스데일 지역 서재필의료원 분원 개설 (2605 Broad St., Colmar, PA)
Susan G. Komen Foundation 후원으로 유방암 교육, 워크숍, 검사 및 진단 실시
Jaisohn Home Care 서비스 운영 시작 
“서재필기념관 가보기” 매월 1회(5월–11월) 정기 탐방 실시
서재필 생가 방문 (2000년, 2008년)
2009년 제1차 한인회의 개최 90주년 기념행사

상임회장단 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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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회장단 주요사업

최현태 회장(2013-2017)
필라델피아 서재필의료원 리모델링
의료원 전력·재정비, Medical Center Electronic Recovery System 구축 (비상시 긴급 복구 대비)
새로운 전화 시스템 도입 및 웹사이트 개편
Jaisohn Home Health Care 서비스 운영 준비
외부기금 유치

-James & Agnes Kim Foundation: Home Health Care Program $800,000
-Ameringen Foundation: Mental Health Program $50,000
-Pew Foundation: Korean Senior Mental Health Program $144,000
-재외동포재단: US Citizenship Class $5,000
-서재필기념관 가보기 프로그램 보조금 (2013–2015, 매년 $50,000)

최정수 회장(2018-현재)
최정수 회장 겸 CEO 취임 (2018.1)
서재필 랜스데일 의료원 확장이전: HealthSpark Foundation건물에서 
    제퍼슨 랜스데일병원 커뮤니티 헬스센터(51 Medical Campus Dr., Lansdale, PA)로 이전 (2018.8.1)
제1회 First Korean Congress 100주년 기념행사 개최, 3일간 3,000명 참석, 
    국가보훈부 및 자체 모금으로 총예산 15만 달러 진행 (2019.4.12–14)
Independence Blue Cross 재단 헬스센터 그랜트(연 8만 달러 이상) 시작 (2019.6), 
    간호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개시 (2024.7.25)
서재필 박사의 미국 시민권 취득일 기념 ‘한인 시민권의 날 (Korean American Citizenship Day)’ 제정 - 
    펜실베이니아 주 상·하원, 필라델피아 시의회, 몽고메리·델라웨어 카운티, 미디어 시의회 공식 결의문 채택
    (2019.6.19)
제이슨 청소년 아카데미 설립 및 청소년 드럼팀 창단 (2019.7)
Asian American Coalition for Health & Human Services 창립식 모임 주도 (2019.10.11)
필라델피아 광역권에서 130회 이상의 백신 클리닉 시행 및 24,000개 코비드 신속진단키트 배포,
    청소년들의 노인들의 디지털 학습, 온라인 ESL 및 건강 프로그램을 지원 (2020–2024)
서재필기념관 전면 리모델링 및 전시 확장 재개관, 총예산 100만 달러 (2020.10.10)
James & Agnes Kim Foundation 추가 지원금 30만 달러 수령 
    - 재단 홈헬스케어 서비스 강화 (2021.1.12)
Faith & Liberty Discovery Center에 서재필 박사 전시, 22명의 Liberty Changemakers 중 
    유일한 아시아계 미국인으로 선정 (2021.5)
Advanced Living Communities 내 제이슨 웰니스센터 개소 및 노인 프로그램 운영 (2021.11.1)
Montgomery County ARPA 그랜트 25만 달러 수령, AAPI Community Strengths and Needs    
    Assessment Study 공동 의장 수행 (2022.6.1)
Montgomery County로부터 525만 달러 규모 ARPA 팬데믹 복구 지원금 확보-
    Jaisohn Community Wellness Plaza 건립 추진 (202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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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실베이니아주 보건복지국으로부터 이중언어 건강 프로그램, 내비게이션, 
    노인 서비스 지원금 30만 달러 수령 (2023.3.6)
매해 First Korean Congress 기념행사 공동개최(유펜대학 김주진 한국학 연구소) (2023.4.1)
Montgomery County 최초 AAPI 노인센터 운영기관으로 선정 (3년 계약, 연 6만 달러). 
    펜실베이니아주 노인청에서 2024–25년도 12만 달러 추가 수령 (2023.5.9)
필라델피아 6abc 방송국으로부터 “Philly Proud” 명예 기관으로 선정 (2023.5.18)
맥켄지 스콧 Yield Giving으로부터 200만 달러 비제한(unrestricted) 지원금 수령 (2024.3.19)
델라웨어카운티 의회 및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제1회 Delaware County AAPI Heritage Festival 개최
    (2024.5.10)
Jaisohn Community Wellness Plaza 건물(1180 Welsh Rd., North Wales, PA) 매입, 
    450만 달러 (2024.7.17)
제9회 서재필상 수상자로 앰코테크놀로지 김주진 회장 시상 (2024.7.28)
제1회 AAPI 가을 축제 개최 (2024.9.15)
전남 보성군에 미국 내 최대 규모 방문단(88명) 인솔, 서재필 박사 생가 방문 (2024.9.23–10.1)
미디어–보성 자매도시 협약 체결식 개최 (델라웨어카운티 법원) (2024.10.24)
제이슨센터 본부 및 홈케어팀을 Jaisohn Community Wellness Plaza로 이전 (2024.11.23)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서재필기념관 공식 방문 (2025.8.26)
“National Conference on Education, Policy, and Action for Korean Americans” 공동 주최 
    (필라델피아, Korean American Institute) (2025.9.12–14)
서재필 박사, Museum of the American Revolution 독립 250주년 특별전시 
    “Declaration’s Journey” 주요 인물로 소개 (2025.10)

Major Accomplishments under 
George Choe (2018–Present)

Appointed as President & CEO of PJMF (2018.1)
Relocated Jaisohn Center–Lansdale from HealthSpark Foundation (Colmar) to Jefferson Lansdale 
    Hospital Community Health Center, 51 Medical Campus Dr., Lansdale., PA (2018.8.1)
Hosted the First Korean Congress Centennial Celebration, $150,000 budget with support from MPVA 
    and fundraising; 3,000 attendees over three days (2019.4.12–14)
Began annual Independence Blue Cross Foundation grants ($80,000+); Nursing Internship Program 
    (2019.6, 2024.7.25)
Established “Korean American Citizenship Day” honoring Dr. Philip Jaisohn; proclamations adopted 
    by PA Senate and House, Philadelphia City Council, Montgomery & Delaware Counties, and Media 
    Borough (2019.6.19)
Formed Jaisohn Youth Academy and established Jaisohn Youth Drum Team (2019.7)
Founded the Asian American Coalition for Health & Human Services with leaders from eight AAPI 
    communities (2019.10.11)

상임회장단 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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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회장단 주요사업

Conducted 130+ vaccine clinics and distributed 24,000 rapid COVID-19 test kits; youth volunteers 
     assisted seniors with digital literacy, ESL, and wellness programs (2020–2024)
Reopened Philip Jaisohn Memorial House after $1M expansion and redesign (2020.10.10)
Received $300,000 grant from James & Agnes Kim Foundation for Jaisohn Home Health Care Services 
    (2021.1.12)
Dr. Philip Jaisohn featured as one of 22 Liberty Changemakers at Faith & Liberty Discovery Center -
     the only Asian American represented (2021.5)
Opened Jaisohn Wellness Center for senior programs at Advanced Living Communities (2021.11.1)
Montgomery County ARPA grant of $250,000 awarded for AAPI Community Strengths & Needs 
     Assessment Study, co-chaired by George Choe and Emma Hertz (2022.6.1)
Secured $5.25M Montgomery County ARPA grant for Jaisohn Community Wellness Plaza project  
    (2022.8.5)
Secured $300,000 grant from PA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for bilingual health programs, 
    navigation, and senior services (2023.3.6)
Hosted the Annual First Korean Congress Celebration cosponsored by the UPenn James Joo-Jin Kim 
     Korean Studies and the ROK Philadelphia Consulate Office (2023.4)
Selected for 3-year Montgomery County contract ($60,000/year) to operate the first AAPI Senior 
     Community Center; received $116,500 PA Department of Aging Senior Community Center Grant 
    (2024–25) (2023.5.9)
Recognized by 6abc TV as one of Philadelphia’s “Philly Proud” organizations (2023.5.18)
Received $2M unrestricted grant from MacKenzie Scott Yield Giving (2024.3.19)
Co-hosted the First Annual Delaware County AAPI Heritage Festival with County Council and Chamber 
    of Commerce (2024.5.10)
Acquired Jaisohn Community Wellness Plaza building (1180 Welsh Rd., North Wales., PA) for $4.5M 
    (2024.7.17)
Presented the 8th Philip Jaisohn Award to James Joo-Jin Kim, Executive Chairman of Amkor Technology 
    (2024.7.28)
Hosted the First Annual AAPI Fall Festival (2024.9.15)
Led delegation of 88 participants to Dr. Jaisohn’s birthplace in Boseong County, the largest U.S. group 
    ever to visit the site (2024.9.23–10.1)
Held Media–Boseong Sister City Cooperation Agreement Signing Ceremony at Delaware County Court
    house (2024.10.24)
Relocated Jaisohn Center Central and Home Care teams to Jaisohn Community Wellness Plaza 
    (2024.11.23)
Honored by official visit of President Lee Jae-Myung and First Lady Kim Hae-Kyung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Philip Jaisohn Memorial House (2025.8.26)
Co-hosted “National Conference on Education, Policy, and Action for Korean Americans” with Korean 
    American Institute in Philadelphia (2025.9.12–14)
Dr. Philip Jaisohn featured in the A250 “Declaration’s Journey” special exhibition at the Museum of the 
    American Revolution (20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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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필기념관은 서재필 박사와 가족이 1925년 입
주하여 서 박사께서 1951년 서거하실 때까지, 그리
고 유일한 후손이었던 차녀 뮤리엘 여사가 1984년 
돌아가실 때까지 살던 집을, 1986년 뮤리엘 제이
슨 트러스트를 관리하던 Mellon Bank로부터 8만 
불에 구입하게 되었다.

구입 과정에서는 아슬아슬한 고비가 있었다. 은행 
트러스트로부터 2개월 내에 계약금(20%)을 지불
하지 않으면 공개매각(Public sale) 처리하겠다
는 통보를 받았으며, 나중에 알게 된 바에 따르면 현
지의 한 부동산업자가 이 집을 눈여겨보고 있었고, 
이 자리에 대형 콘도미니엄을 지을 계획까지 세우
고 있었다고 한다. 당시 재단은 존폐 위기에 놓여 있
었으며, 회장직을 맡은 지 2개월이 된 시점이었다. 
재정 상황으로는 계약금조차 마련할 수 없는 상태
였다. 결과적으로, 이 중요한 Korean American
유산물이 하마터면 사라지고 커뮤니티 콘도로 바뀔 
위기에 처했으나, 현명한 이사들과 임원들이 합심
하여 귀중한 보물을 보존할 수 있었고, 현재의 훌륭
한 기념관으로 35년간 이어 올 수 있었다.

인계받아 살펴보니 지붕은 새고 있었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모두 망가져 있었으며, 1.5 에이커
에 달하는 마당은 밀림 같은 상태였다(사진 참조). 

이에 이 집을 “서재필 기념관”으로 하자는 결의를 
하고 수리에 나섰다. 이웃이자 옛 서재필 박사의 친
구였던 Mr. Hayes의 소개로, 지역에 오래 거주하
던 건축가이자 교포인 박동규 선생과 그의 따님인 
건축가 Sandy Baggot을 알게 되었고, 이들이 보
수 공사를 책임지게 되었다. 당시 예상 예산은 약 
20~25만 불이었다. 그러나 재단의 재정으로는 계
약금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 큰 금액을 
모금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때 이사였던 김순경 박사의 제안으로 “서재필
상”을 제정하고, 수상식과 모금을 겸한 디너 파
티를 열어 지역 유지들에게 홍보하기로 했다. 제1
회 서재필상 수상자는 공병우 박사로 선정되었고, 
1987년 1월 17일 첫 디너 파티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공병우 박사가 4천 불을 기증했으며, 이
후 2~3년간 약 10여만 불이 모금되었다.

특히 1천 불 이상을 기증한 분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백기수, 장봉현, 조근호, 최현종, 최병창, 최만용, 
정동규, 정학량, 정장준, 정국영, 한병길, 허정섭, 
현봉학, 강영식, 고영재, 김현중, 김수진, 김관은, 
곽충모, 이봉식, 이종근, 이정식, 이동립, 이희종, 

서재필기념관 설립과 
그 후, 35년의 이야기
Dr. 이봉식 
전 유펜대학 정형외과 교수/서재필기념재단 이사

매입 당시의 서재필 저택 1985년                                          서재필기념관 개관식 1990년



43위대한 선각자_서재필의  정신을 이어 온 50년

이회백, 이만택, 이상순, 이석기, 이재섭, 이우영, 
유준, 임창영, 오진석, 오세권, 오성규, 배계영, 
박창호, 박경지, Joshua Park, 임광상, 신의석, 
신예용, 신선균, Key P. Yang, 유택상, 염극용, 
윤두환, 김주진 (무순).

나머지 15만 불은 당시 문화공보부 최창윤 장관과 
강용식 차관의 주선으로 독립기념관으로부터 지원
을 받게 되었으며, 그 대가로 서재필 박사의 유물
을 장기 대여하여 독립기념관에서 전시와 연구 자
료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1989년 6
월 30일, 독립기념관 상임 감사였던 윤치오 선생
이 필라델피아를 방문하여 서명했고, 이후 유물이 
독립기념관으로 이송되었다. 현재도 그 유물은 독
립기념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향후 환수해야 할 의
무가 있다.

박동규 선생과 따님 Sandy Baggot의 주관으로 
본격적인 보수 공사가 시작되었다. 별관으로 있던 
차고는 2베드룸 아파트로 개조하여 관리인의 거주 
공간으로 만들었으며, 본관은 1925년 당시 옆집에 
살던 건축업자 Mr. Ford가 설계·건축한 전형적인 
2층 벽돌 양식집(Colonial Brick House)으로서 
침실 4개, 응접실, 다이닝룸, 포치(Porch)를 갖춘 
아담한 주택이었다. 대지는 3 에이커에 달하는 훌
륭한 저택이었다.

이 중 1.5 에이커는 뮤리엘이 생전에 Media에 기
증하여 조류 보호구역(Bird Sanctuary)으로 지
정되었고, 나머지는 기념관 재수리 당시 고 박경지 
선생의 유족들이 기증하여 ‘박경지 선생 기념 한국
정원(Korea Garden)’으로 조성되었다. 본관은 서
재필 박사가 살던 당시와 같은 형태를 유지하면서
도 중앙 냉방장치와 보안 시스템을 갖춘 현대식 저
택으로 재건되었다. 특히, Sandy Baggot의 수고
비를 제외하고는 박동규 선생이 무보수로 봉사해 
주었다.

이러한 여러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 덕분에, 드디어 
1990년 11월 24일 개관식을 갖게 되었다. 이날 행
사에는 성금을 기부한 많은 분들이 참석하였으며, 
채의석 주미 한국대사, Frank Daly 미디어 시장, 
유준 박사 등 귀빈들이 함께하였다. 또한 Phila-
delphia Inquirer, Delaware Daily 등 여러 언론
에서 서재필 기념관을 대대적으로 소개하였다.

기념관의 발전과 위상

지난 40여 년 동안 서재필 기념관은 여러 차례의 보
수와 확장을 거듭하며 발전해왔다. 특히 2019년에
는 한국정부의 후원금 $617,992.41과 미국 내 모
금액 $211,628을 합한 총 $829,620의 예산으로 
3년에 걸친 대규모 Renovation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념관 내부 전시 공간 개선, 증축, 그리고 
야외 공간 정비까지 이루어져 명실상부 훌륭한 기
념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기념관에서 몇 마일 떨어진 Rose 
Tree Park에 세워진 Philip Jaisohn Monu-
ment(서재필 기념비) 역시 이번 기회에 보수 작업
을 마쳤다. 기념비는 안내판을 새롭게 세우는 등 대
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져 더욱 의미있는 역사 현장
으로 거듭났다.

1994년에는 Pennsylvania 주정부가 기념관을 
Historical Site로 공식 인정하며 표지판을 세웠
다. 이로써 기념관은 지역 사회와 미주 한인 사회 모
두에게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설립 이후 35년간의 서재필 기념관 활동
지역사회 속의 살아 있는 역사 교육의 장

1990년 11월 24일 문을 연 서재필 기념관은 지난 
35년 동안 필라델피아 지역사회의 자랑이자 한인 
디아스포라의 정신적 거점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독립운동가이자 계몽가였
던 서재필 박사의 삶과 정신을 기리고, 이를 다음 세
대와 지역사회에 전하는 살아 있는 교육의 장으로 
성장해 온 것이다.

매년 천 명이 넘는 방문객이 기념관을 찾는다. 한
국에서 비전트립을 오는 학생들은 현장을 둘러보며 
독립운동사의 숨결을 배우고, 지역 한국학교 학생
들은 이곳에서 한국계 이민자의 롤모델을 발견한
다. 교실에서 교과서로만 배우던 역사가 기념관 안
에서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이다.

시니어들에게는 기념관이 단순한 추억의 공간을 넘
어, 이민 1세대의 삶을 돌아보고, 한국인으로서 그
리고 미국인으로서 살아온 이야기를 되새기게 하는 
귀중한 시간이 된다. 델라웨어와 미디어 지역 주민
들은 이곳을 “숨겨진 보물”이라 부르며,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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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하는 자긍심의 상징으로 기념관을 찾는다. 
특히 한국학교 단체관람이 끝난 뒤 가족 단위로 피
크닉을 즐기는 모습은 기념관이 역사교육뿐 아니
라 공동체 문화공간으로도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아이들과 교사를 위한 새로운 배움의 기회

서재필기념관은 단순한 전시와 안내에 그치지 않
고, 배움과 창작의 기회를 넓혀가고 있다. 아이들에
게는 글쓰기·그림 그리기 공모전을 통해 독립운동
과 이민 역사를 배우고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고, 교
사들에게는 학습지도 공모전을 열어 서재필의 생
애와 활동을 수업 속에 담아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서재필의 삶을 탐
구하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미국 속 다문화
적 가치를 동시에 배우고 나누게 되었다. 이러한 프
로그램은 단순 방문에 그치지 않고, 교육적 연계성
을 이어주는 살아있는 역사 수업으로 발전해 왔다.

중심으로 한국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배움터로 자
리매김하고 있다. 언어와 역사, 전통 문화를 배우려
는 차세대 한인뿐 아니라 다문화 가정과 현지 주민
들에게도 열려 있어,한국문화를 알리는 지역사회 
허브로 성장하고 있다. 한글 문화학교는 단순한 언
어 교육이 아닌,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함께 배우는 
과정으로 운영된다. 학생들은 언어 능력과 함께 뿌
리에 대한 자부심을 키우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
화와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배운다.
 
한국 문화와 역사, 지역사회 속으로

2025년, 기념관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서재필 한
글 문화학교”를 설립했다. 이곳은 한글 교육을 중
심으로 한국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배움터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언어와 역사, 전통 문화를 배우려는 
차세대 한인뿐 아니라 다문화 가정과 현지 주민들
에게도 열려 있어,한국문화를 알리는 지역사회 허
브로 성장하고 있다.

한글 문화학교는 단순한 언어 교육이 아닌,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함께 배우는 과정으로 운영된다. 학
생들은 언어 능력과 함께 뿌리에 대한 자부심을 키
우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방
법을 배운다.

기념관을 찾은 세계의 발걸음

서재필기념관은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찾는 역사
적 기억의 장소이기도 하다. 1999년대에는 김대
중 대통령이 방문해 서재필 박사의 독립정신과 민
주주의 계승의 가치를 강조했다. 2025년에는 이
재명 대통령이 기념관을 찾아, 독립운동가의 숭고
한 뜻을 되새기며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서
재필 박사의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
겼다. 이러한 방문은 기념관이 단순한 지역 공간을 
넘어, 대한민국의 역사와 민주주의 가치가 숨쉬는 
기념비적 장소임을 증명한다.

기념관의 현재와 미래

서재필 기념관은 지금까지 수많은 발자취를 남겨
왔다. 학생들의 비전 트립, 지역 주민과 한국학교 
단체의 탐방, 시니어들의 기억 나눔, 교사와 아이들
의 공모전 참여, 그리고 2025년 설립된 한글문화
학교를 통한 한국어 교육은 지역사회에 한국문화
를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더해 주었다. 또한 기념관
은 휴식과 성찰의 공간이자 훌륭한 롤모델을 만날 
수 있는 역사적 현장이며,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배
우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나아가 세계적인 지도자들의 방문은 이곳을 역사
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상징적인 가교 역할
을 부여한다.

35년간 이어진 기념관의 활동은 단순히 한 독립운
동가를 기리는 차원을 넘어, 한국인의 뿌리와 미국 
사회 속 정체성을 함께 배우고 가꾸어 온 소중한 여
정이었다. 앞으로도 서재필 기념관은 한국인의 유
산을 전하고,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삶을 이해하는 
중요한 교육의 장이자 문화 교류의 장으로서 그 역
할을 더욱 충실히 이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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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운영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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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역사와 발전

1975년 1월 15일, 윤두환 박사를 중심으로 8명의 의사들
이 모여 ‘서재필의료원’이 엘킨스파크의 롤링힐 병원에서 
첫 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Medical Art 빌딩 115호로 이
전하였고, 1978년에는 한인 이민자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정신과 진료도 개설하였습니다.

1980년대에는 Logan 분원, Walnut Park Plaza 분원
으로 확장하며 의료 취약 지역까지 서비스를 확대했습니
다. 1994년에는 Old York Road의 자체 건물로 이전하
며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Lansdale 지역에도 분원을 열며 지역사회로의 의료 서비
스를 확대하여 왔습니다.

의료원은 내과(윤두환, 오동렬), 소아과(김정선, 이관우), 
산부인과(오성규, 홍금순), 외과(염극용, 박경지), 정신과
(정학량), 알러지과(한수웅) 등 여러분야의 전문가들과 간
호사, 그리고 직원들의 참여하에 운영되었으며 수천 명의 
한인과 지역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1997년 필라 의료원 환자대기실

1975년, 필라델피아 지역에
한인 이민자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작은 진료소로 시작된 서재필의료원은 
50년이 지난 오늘, 다민족이 공존하는 
지역사회의 중심 의료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민 초기,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한인들을 위해 시작된 이 의료원은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 
한인 사회의 자립과 연대, 
나아가 미국 사회 속에서 
한국인의 자긍심을 지켜낸 
역사적 공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길고도 숭고한 여정을 돌아보며, 
의료원의 정신을 
미래 세대와 공유하고자 합니다. 

Dr.김
원명 전문의의 내과 진료모습       

       
       

       
       

       
   Dr. 최

응용 전문의의 소아과 진료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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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요 성과

 무료 이동 진료, 예방접종, 건강강좌 등 다양한 커뮤니티 보건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였다.
 Covid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신속히 백신을 확보하
여 고령의 노인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130여 차례 예방접
종을 실시하며 지역사회의 든든한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해냈다.

의료원의 현재

서재필의료원은 현재 North Wales에 위치한 Jaisohn Com-
munity Wellness Plaza를 중심으로 의료와 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
습니다. 이를 위해 의료 서비스, 홈헬스, 홈케어, 약국, 각종 검사 
시설 등을 한곳에 입주시켜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
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근성이 좋은 위치와 넓은 주차 공
간, 건강·문화 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에 진정한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며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3.의료원 이야기

서재필 의료원의 역사는 반세기 전 필라로 이민을 와서 정착에 
어려움을 겪었던 교포들의 아픔과 고충을 가장 가까이에서 돕
고, 그들과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초기 의료원 시절 윤미라 간호

사, 김정윤 간호사 등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의료원과 함께 이민
자들을 돌보았고, 밤늦은 시간에 찾아오는 환자들에게도 따뜻한 
손길을 건넸습니다. 

서재필 의료원의 역사는 바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윤미라 
간호사는 “컴퓨터도 없던 시절, 손으로 환자 차트를 만들며 한인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했던 시간은 제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
이라 말했습니다.

또한 1983년 Walnut Park Plaza 노인 아파트 분원에서는 서
재필 박사의 딸 Muriel Jaisohn 여사가 한인 노인들과 함께 만
찬을 나누며 의료원과 커뮤니티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의 힘
을 보여주었습니다.

4.미래를 향한 비전

서재필 의료원은 앞으로도 서재필 박사의 인류애 정신과 봉사정
신을 계승하여, 다민족 사회 속에서 상호 존중과 협력을 실천하
는 지역사회 의료기관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한국인의 자긍심
을 넘어서, 모든 인종과 세대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커뮤니
티 헬스 모델로 성장하기를 지향합니다. 특히 웰니스와 예방 중
심의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역할에 충실
할 것입니다.

서재필의료원 
50년의 발자취Dr.김

원명 전문의의 내과 진료모습       
       

       
       

       
       

   Dr. 최
응용 전문의의 소아과 진료모습

Dr.김
영남 전문의의 내과 진료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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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isohn 
Home Health Care  

제이슨 홈 헬스케어

김주진 회장(James & Agnes Kim Foundation)의 후원으로,
필라델피아 지역에 한국인으로서는 최초의 홈 헬스케어 서비스가 설립되었습니다.

제이슨 홈 헬스케어는 2013년 설계를 시작으로 
2019년 ACHC(Accreditation Commission for Health Care) 공인을 획득하며, 
필라델피아와 펜실베니아 남동부 지역에서 한인 사회는 물론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The 50th Anniversary Book of the Philip Jaisohn Memorial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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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라델피아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선구적인 서비스

 서재필기념재단은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한국인 
이민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초의 기
관으로 출발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제이슨 홈 헬스 
케어는 지난 50년간 의료 서비스 경험을 토대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의사 처방에 따
른 의료 서비스와 재활, 심리·사회적 복지 지원을 
가정에서 직접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한인 커뮤
니티의 절실한 필요에 부응하여 시작되었습니다

2. 전문성과 문화적 감수성을 겸비한 
다국어 지원 팀

제이슨 홈 헬스 케어는 ACHC(Accreditation 
Commission for Health Care)의 인증을 받
은 비영리 기관으로, 숙련된 간호사와 다양한 재
활 치료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한
국어를 비롯한 다국어를 구사하는 의료진과 직원
들이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환자와 가족들의 
필요를 세심하게 고려하여 치료합니다. 이를 통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허물고 환자들이 편안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
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 포괄적인 가정 내 의료 서비스 제공

제이슨 홈 헬스케어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문 간호 서비스: 건강 상태 진단, 약물 관리, 
     상처 치료 등 
 재활 치료: 물리 치료, 작업 치료, 언어 치료
 의료 사회 복지: 심리 상담, 사회 복지 서비스 연계
 가정 건강 보조: 일상 생활 지원, 개인 위생 관리

이러한 포괄적인 서비스는 환자 개개인의 상태와 필
요에 맞춰 조정되며, 환자와 가족, 의료진이 함께 참
여하는 협력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4. 보험 및 서비스 지역

제이슨 홈 헬스케어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다양
한 사설 보험 등 여러 건강 보험 정책을 통해 서비
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를 비롯
한 몽고메리, 벅스, 델라웨어 카운티 등 광범위한 지
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인 커뮤니티를  포함한  
Asian American Community(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
력하고 있습니다. 

서재필기념재단의 제이슨 홈 헬스케어는 필라델피
아 한인 커뮤니티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선구적
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적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Asian American Communi-
ty(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의  삶의 질 향상에 기
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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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이슨홈케어 환자와 가족2019년 홈케어 간병인 교육	

Jaisohn Home Care
제이슨 홈케어

한국어가 통하는 돌봄의 손길, 서재필 홈케어의 시작

서재필기념재단의 홈케어(Home Care) 서비스는 
단순한 방문 돌봄서비스를 넘어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갖춘 
몽고메리카운티와 필라델피아 및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 한인 이민자들을 위한 맞춤형 돌봄을 2004년부터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송치정(Jane Song)원장의 열정과 헌신을 바탕으로 시작되었으
며, 언어 장벽으로 인해 미국의 홈케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던 
1세대 한인 이민자들의 절실한 요구에서 출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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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립 취지와 역할 

당시 많은 어르신들이 미국 생활의 불편함, 외로움, 
그리고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며 “한국어로 마
음을 나누고 돌봄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반복적으로 전하셨습니다. 재단은 이 목소
리에 귀를 기울였고, 한인 사회의 실제 필요에 기반
해 홈케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
니다. 그 결과 오늘날 서재필기념재단의 홈케어는 
수많은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 단순
한 돌봄을 넘어 마음을 나누고 삶의 안정을 더하는 
든든한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2. 문화와 언어를 겸비한 손길,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이슨홈케어는 단순히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고, 한국어
로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전문 간병인을 통해 정서
적 안정까지 도모합니다.
 
제이슨홈케어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포
함하고 있습니다:
 식사 준비 및 일상생활 보조
 외출 동행 및 약 복용 지원
 가벼운 청소, 세탁 등 가사활동 지원
 병원 예약 및 통역 지원
 개인 목욕 보조 서비스 및 위생관리
 심리적, 정서적 지원  

특히, 재단은 “언어는 곧 마음이다." 라는 정신을 
담아, 돌봄 대상자와 돌봄 제공자 간에 깊은 신뢰
를 쌓을 수 있도록 관계형성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이로 인해, 단순한 방문 요양 이상의 인간적인 관계
와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며, 많은 어르신들이 “가
족 같은 사람”이라며 돌봄 제공자를 반갑게 맞이하
고 있습니다.

3. 커뮤니티를 품은 돌봄, 
더 폭넓은 서비스를 향해

제이슨홈케어는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한인 커뮤니티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
키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홈케어를 받던 어
르신들이 재단의 Jaisohn Wellness Center(-
JWC)나 커뮤니티 행사에 참여하면서 다시 사회
와 연결되고,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활력을 
되찾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재단은 홈케어 서비스의 보험 청구 및 행정 
절차도 직접 도와드림으로써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
반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인 어르신뿐만 아니라 아시아, 스
페니시, 미 주류 커뮤니티 어르신까지 서비스 대상
을 확대하여, 언어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다양한 어
르신들에게도 따뜻한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제이슨홈케어는 더 많은 
한인 어르신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의 어르신들
에게 언어와 문화 장벽 없이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한국어가 통하는 따뜻한 돌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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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isohn 
Wellness Center 
Jaisohn Wellness Center(JWC)는
2021년에 계획되어 
2023년 11월 문을 열었습니다.
고령화와 디지털 시대의 소외 속에서, 
한인 시니어들이 단순히 여가를 보내는 공간을 넘어 
스스로 배우고 가르치며 삶의 의미를 찾는 
커뮤니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JWC는 시니어들이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 
함께 어울리고 기억을 나누며 
공동체 속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도록, 
건강·취미·디지털 기술·커뮤니티 참여까지 아우르는 
다차원적 웰니스 센터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 ESL(영어교실)
- 시니어 수학
- 스마트폰·노트북·AI 활용법
- 보험 상담

- 기공(Qigong)
- 공원산책
- Walk With Ease (걷기운동)
- 한국전통무용
- 라인댄스
- 전문가 건강 강좌
- 마음챙김

- 수채화
- 뜨개질
- 천연비누 만들기
- 음악 이론
- 노래 교실
- 보드게임
- 영화 감상
- Field Trip(야외활동)

컴퓨터교실

수채화교실

봉사활동

언어 및 교육

건강 및 운동

예술 및 취미

1. 주요 프로그램



노래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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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 활동 & 봉사
- 신생아 모자 뜨기 프로젝트
- 암환자를 위한 담요 제작 및 기부
- Mother’s Day 기념, 
   병원 관계자에게 뜨개질 꽃 브로치 100개 전달
- 회원 재능 나눔 수업 (회원이 직접 강사로 참여)
- 지역 문화·역사 탐방 및 박물관·미술관 견학, 유명 공원 방문

3. 성장 현황 (2023~2025)
- 2023년 11월 개관시: 회원 100명, 4개 클래스
- 2025년 5월 기준: 회원 260명, 16개 정규 수업 +5개 특별 프로그램
- 회원 참여도: 80% 이상의 회원이 
                         월 2회 이상 프로그램 참여

4. 커뮤니티와 함께 하는 이야기

  사례 1. 재활과 삶의 희망 회복
뇌졸중 후 신체적·정신적으로 스스로 갇혀서 힘들었던 A회원은 

JWC의 걷기 프로그램과 뜨개질수업을 통해 
다시 삶의 희망을 찾고, 자원봉사의 꿈까지 키우게 됨.

  사례 2. 작은 모자 속의 큰 사랑
시니어회원들의 취미생활을 의미 있는 활동으로 연결한 봉사활동으로 

신생아 모자 뜨기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30개의 모자를 직접 제작. 
모자뜨기를 하면서 하나하나에 기도와 사랑을 담으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회원들이 회고 나눔.

  사례 3. 디지털 세계로 한 걸음
전화 걸기 받기 기능에서 더 나아가 발전해 가는 

스마트폰 기능을 수업을 통해 처음으로 Uber를 사용해 외출을 경험, 
세상과 연결된 자립감과 자신감을 얻음.

라인댄스팀

점심 서비스
주 2회 (월요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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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필센터 

사회복지부 50년, 

교민과 함
께한 동

행

1975년 서재필 의료원이 시작된 이후, 단순한 의료지원만으로는 이민자들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1980년 10월 1일, 사회복지학(MSW) 전공자인 
이지영 선생님을 초대 총무로 채용하여 ‘서재필봉사센터’라는 이름으로 사회복지부가 
공식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인 송 선생님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단순히 찾아오는 이들에게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류 사회의 활발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더 많은 복지 자원과 시니어를 위한 
혜택을 연결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인들을 위한 홈케어 서비스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이를 설립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사회복지부는 교민들이 겪는 문화적 충격, 언어 장벽, 법률적 문제, 주거 및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 복지 지원 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0년에는 사회복지학(MSW) 제니스 신 선생님이 서재필봉사센터를 이끌게 되었고, 
2023년에는 LCSW 자격을 바탕으로 기존 사회복지 서비스에 더해 
전문적인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까지 확대하여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1. 주요 업무와 활동

 이민 정착 지원
이민서류 작성,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
복지혜택 안내, 법률 지원
 한인 커뮤니티 지원: 
노인 아파트 입주 지원, 취업 상담, 빈곤층 지원
 사회적 약자 보호: 
가정폭력, 정신건강, 아동 교육, 
저소득층 긴급지원

2. 통계로 보는 사회복지부 (1975~2024) 

-상담 및 지원 누적 건수:  연 평균 1,500건
-노인 아파트 입주 지원: 500세대 이상 
-무료 통역 및 번역 서비스 제공: 
   연간 평균 2,500건
-시민권 신청 지원: 누적 1,000명 이상 합격
-연간 노인 프로그램 참가자: 약 3,000명

3. 현재 진행중인 프로그램

 공공복지 혜택 상담 및 신청 대행
- 저소득층 복지 프로그램 안내 및 신청 지원: 

메디케이드(Medicaid), 
SNAP(영양보조 프로그램) 등
- 에너지 비용 절감 프로그램 신청 지원: 
전기, 가스 및 수도 요금 보조, 
난방비 지원(LIHEAP) 등
- 재산세 및 주택 임대료 환급 신청 지원: 
노년층을 위한 세금 환급 및 주거비 보조 제도 안내

 이민 관련 행정 지원 및 
시민권 신청 서비스: 
시민권 신청 및 시험 준비 지원, 영주권 갱신 관련 상담 
및 서류 작성, 미국 여권 갱신 지원

 통역 및 번역 서비스 제공: 병원, 법원, 
공공기관 방문 예약, 의료 양식 작성, 
각종 공문서 및 신청서 번역

 시니어용 공공임대주택 (노인 아파트) 
신청서 작성 지원

 시니어 라이프 아카데미: 
영어교실, 라인댄스, 노래교실, 스마트폰 교실, 
건강 강좌(필라델피아 지역) 
** 랜스데일은 JWC 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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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Walnut Park Plaza 노인 커뮤니티 형성
1982년, 필라델피아 Walnut Park Plaza에 한인 노인 100세대를 성공적으로 입주 지원. 
이후 의료원과 함께 정기 건강검진, 추수감사절 만찬, 시민권 교실을 진행하며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임.

사례 2. 이지영 총무의 '발로 뛰는 상담'
초기 사회복지부는 사무실에만 머물지 않고 이민국, 웰페어 오피스, 병원 등을 직접 찾아가 
교민들의 통역과 문제 해결을 지원하며 '교민 곁의 친구'로 자리매김.

사례 3. 한인 여성의 독립적 삶 지원
Opportunity - Tower 한인 노인 아파트 입주 과정에서 수십 명의 한인 여성 노인들이 
가족의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게 됨.

성공사례



56 The 50th Anniversary Book of the Philip Jaisohn Memorial Foundation 

2. 주요 프로그램

밝은 마음 상담실은 다양한 맞춤형 정신건강 프로그
램을 운영하며, 개인·가족·지역사회 차원의 통합적 접
근을 시도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등 다
양한 정신질환에 대한 개별 상담 및 치료 제공. 초기 
평가(assessment)와 정기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 지원.

청소년 및 가족 프로그램

 자녀 양육, 부모-자녀 관계 개선, 
     청소년 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가족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가족케어 그룹을 신설하여, 정신질환 환자를 
     둔 가족들에게 심리적 지지와 교육 제공

시니어 정신건강 프로젝트

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우울증·치매 예방 및 상담 서비스 운영
 독거노인 방문 상담, 
     노인 우울증 교육 프로그램 시행
 Pew Charitable Trusts의 지원
     (14만 달러 그랜트)을 받아 
     노년기 정신건강 증진 사업 확대

지역사회 교육·홍보 활동

 교회 및 커뮤니티 단체와 연계해 
    정신건강 인식 제고 캠페인 전개
 언론, 세미나, 워크숍을 통해 “정신질환은
     치료 가능한 질병”이라는 메시지를 확산
 청소년·대학생 자살예방 캠페인 진행 
   

밝은정신상담 (Mental Health)

서재필기념재단은 필라델피아를 비롯한 미주 한인 사회에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전문 서비스의 부재를 오래 전부터 주목해 왔다. 
이민 1세대들은 언어와 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정신질환을 숨기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개인과 가정, 나아가 공동체 전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밝은 마음 상담실”(Healthy Mind & Healthy Community) 은 출범하였다. 
상담실은 정신질환을 숨겨야 할 부끄러운 문제가 아니라 치료와 회복이 가능한 질환임을 알리고, 
전문적인 심리·정신의학적 서비스를 통해 이민자들이 겪는 
우울, 불안, 스트레스, 가족 문제 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궁극적으로 상담실은 한인 이민자들이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하고, 
아시아계 이민 공동체 전반의 정신건강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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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지원 그룹 운영

 우울증 환자 및 가족을 위한 지지 모임
 불법 체류 이민자, 경제적 취약계층 등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무료·저비용 상담

3. 주요 성과와 의의

밝은 마음 상담실은 설립 이후 한인 사회와 지역 
커뮤니티 안에서 다음과 같은 성과를 이루어왔다.

정신건강 인식 개선

 “정신질환은 숨겨야 할 치부가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확산
 언론 인터뷰, 청년 사례 발표, 
     교회 세미나 등을 통해 
     정신질환의 공개적 논의를 이끌어냄

청년 세대 지원 사례

유펜 졸업생이 자신의 우울증 극복 경험을 나누면
서, 동포사회 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됨.이를 통해 청년 세대의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관
리의 중요성을 각인

시니어 정신건강 돌봄 체계 구축

 Pew 재단 지원금(14만 달러)으로 
    노인 우울증 및 치매 상담 프로그램 확대
 독거노인 방문상담, 장수시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커뮤니티 파트너십 확대

 지역 교회, 법률가, 의료 전문가들과 
    연계하여 종합적 정신건강 네트워크 형성
 교민 사회뿐 아니라 타 아시아계 이민자 
    사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 마련

사회적 낙인 해소

“정신질환은 부끄럽거나 숨길 일이 아니라 치료 가능
한 질환”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함으로써, 상담과 치료
를 꺼려하던 이민자들에게 접근성을 향상하였다. 특
히 청소년, 대학생, 시니어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전반의 정신건강 안전망
을 강화하였다.

결론

서재필 밝은 마음 상담실은 단순한 상담 서비스 제공
을 넘어,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지역사
회 통합적 복지 실현을 이끌어가는 핵심 기관이다. 한
인 이민자 사회에서 정신질환은 오랫동안 감춰야 할 
개인적 문제로 치부되어 왔으나, 상담실은 이러한 잘
못된 관념을 깨고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열린 공
간을 마련하였다. 또한 청소년 자살 예방, 시니어 우
울증 관리, 가족 지지 그룹 운영 등 다각적인 프로그램
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건강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밝은 마음 상담실의 존재는 단순히 치료 공간
을 넘어, “건강한 마음, 건강한 사회”라는 비전을 실
현하며 미주 한인 사회의 희망과 회복의 상징으로 자
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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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976년 8월 1일, 미국 내 최초의 한인 의료
보험인 ‘Jaisohn Plan of HMO’ 를 도입
하였다. 이 플랜은 Family Medical Care 
Insurance(FNCI), 즉 현재의 US Health 
Care의 초기 창립 파트너로 참여한 역사적
인 사례입니다.

주요 특징
- 미국 최초의 한인 커뮤니티 기반 의료보험
- 개인 가입이 어려웠던 한인 이민자들에게 
US Health care, Aetna, Independence 
Blue Cross 회사와 단체계약으로 1,000 여
명의 교포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
-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외과 등 서재필 의
료원과 연계한 의료 서비스 이용 가능
- 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지역 다민족에
게도 개방되어 나눔과 상생의 정신 실현

의의와 성과
제이슨 플랜은 1970~80년대 필라델피아 
한인 사회의 건강안전망 역할을 하였고, 한
인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에서 자립하고 건강
하게 정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한인 커뮤니티가 주도적으
로 운영한 첫 번째 공식 의료보험 모델로, 이
후 다른 지역 한인 커뮤니티들의 롤모델이 되
었습니다.

현황
현재 서재필 건강보험은 지역 사회의 건강을 
위해 펜실베이니아 주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
보험 마켓플레이스 Pennie를 통한 가입을 
지원하는 한편 65세 이상 메디케어대상자들
이 다양한 보험사와 플랜을 비교·선택할 수 있
도록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누
구나 자신에게 맞는 건강보험을 쉽게 찾고 가
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서재필 건강보험의 
역할입니다.

설립 배경 1970년대 중반 미국의 복잡한 의료체계와 높은 의료비는 
많은 한인 이민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이에 서재필 의료원은 한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충분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체 의료보험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서재필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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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설립과 보존

서재필 기념관은 독립운동가이자 계몽가이며 
의사였던 서재필 박사와 그의 가족이 1925년
부터 1984년까지 생활했던 집을 1986년 재
단이 인수하며 그 역사를 열었습니다. 당시 부
동산 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으나, 지역 사
회와 후원자들의 헌신 덕분에 소중한 역사적 
공간으로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1990년 11
월 24일 개관 이후, 기념관은 한국과 미국을 
잇는 중요한 역사·문화의 장으로 자리 잡아 왔
습니다.

2.지역 사회와 교육의 장

지난 35년 동안 기념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살아 있는 역사 교육의 현장이 되어 왔습
니다. 매년 수천 명의 방문객이 찾아와 독립운
동의 숨결과 이민 역사를 배우고, 학생들은 교
과서 속 이야기를 현장에서 체험하며 한국계 
미국인의 뿌리와 자긍심을 느낍니다. 시니어
들에게는 삶을 돌아보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되

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숨겨진 보물”로 불리
며 자긍심의 상징으로 자리합니다.

3.문화와 세대 잇기

기념관은 교육과 문화 활동을 통해 세대와 문
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글쓰
기·그림 그리기 공모전을 통해 배움과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사들에게는 학습 지도안
을 통해 수업에 서재필의 생애와 사상을 반영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재필 한국문화학교” 를 설립하여 
어린이들에게 한국어와 한국사를 교육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한국 영화 상영과 문화 체
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자원봉
사자 모임을 통해 Korean American으로서
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키우며 지역사회에 기
여하는 기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기념관
은 이제 역사교육뿐 아니라 문화 교류와 공동
체 활동의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서재필 기념관
35년의 발자취와 오늘

기념관 방문 안내

서재필 기념관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약 전화:  610-446-6800, 
Hyewon.kim@jaisohn.org
단체 방문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는 
사전 예약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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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입 배경

서재필기념재단은 2001년 이민 사회 속에서 시
니어들의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
기 위해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특히 영어가 서툰 아시아계·태평양계 시니어들
은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에서 소외되
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단
은 “NAPCA (전미아시아태평양노인센터)”가 운
영하는 연방정부 지원 프로그램인 “SCSEP(Se-
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을 계약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

2.프로그램 설립

SCSEP은 비영리 단체, 커뮤니티 기관, 정부 기관
에서 직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
입니다. 참가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일을 배우며 직
업 기술을 쌓고, 이를 기반으로 단순 봉사를 넘어 
정규 고용(유급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3.운영 목적

 만 55세 이상 저소득 시니어에게 고용 경험과 
    직업 훈련 기회 제공
 지역사회 기관에서 봉사하며 사회적 고립 완화
 영어·문화 장벽으로 인한 취업 한계 극복 지원
 장기적으로 자립과 존엄성 회복 기회 마련

4.성과와 의의

 참가자는 주 평균 20시간 근무하며, 
    주정부 최저임금을 지급받음
 데이케어, 시니어센터, 도서관, 사회복지기관, 
   정부 사무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 기회 제공
 단순 지원을 넘어 한인 이민 시니어와 다민족 
     시니어 모두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되찾도록 기여

서재필 기념재단은 2001년부터 SCSEP을 운영
하며 project manager 로 Helen Jang과 Jo-
seph Lee가 담당했으며 매년 약 60여 명의 아시
아계 시니어들이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였습니다.

SCSEP (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

Yan Lun Li’s Story

After my husband passed away, I had no family in China to care for me. In 2010, my niece spon-
sored me to move to the U.S.A., hoping I could live a safer and better life. But life in a new country 
was not easy. I struggled to find a job because of my limited English, my age, and my lack of work 
experience. Many days, I felt lost and uncertain about my future.

For a time, I gave up on working and spent my days at the local library, quietly reading Chinese 
newspapers. It was a simple routine, but it kept me connected to the world. One day, a friend 
told me about SCSEP. With hope in my heart, I joined in 2012—and that decision changed my life. 
Through three years of training with SCSEP and supportive services, I gradually gained confi-
dence and new skills. I became a U.S. citizen and received food stamps to help support myself.

Today, I proudly work at Penn Asian Senior Services Inc. as a program assistant, where I contin-
ue to improve my English and computer skills. Every day I feel more empowered, independent, 
and connected to a community that cares. I will always be deeply grateful to Jaisohn SCSEP for 
giving me this life-changing opportunity. They helped me rebuild my life, restore my hope, and 
realize that even in difficult times, new beginnings are alway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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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과 함께한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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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후반, 미국의 교육병원들이 외국 의
사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면서 많은 한국 의사들이 
ECFMG 시험을 통과해 미국으로 오기 시작했고, 
필라델피아도 예외가 아니었다. 필자 역시 의과대
학과 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마친 뒤 1970년 
초 미국 의사 면허를 받아 환자를 보게 되었다. 당시 
많은 의사들이 병리과, 마취과, 방사선과 등 안정적
이고 대우가 좋은 분야를 택했으며, 내과·외과·소아
과·산부인과 의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 가운데 특별한 소명을 가진 윤두환 박사는 펜실
베이니아 대학병원 수련을 마치고 캐나다 북극권에
서 의료선교를 한 뒤, 롤링힐 병원 심장치료 실장을 
맡고 있었다. 그는 일찍이 한인회와 교회 활동에 참
여하며, 언어와 제도에 익숙하지 못한 환자들을 어
떻게 도울지 늘 고민했다. 1974년 9월 24일, 의사 
7명이 모여 한인 이민자들을 돕자는 취지로 ‘서재필 
의료원’ 설립을 결정했다. 내과 윤두환·오동열, 외과 
염극용·박경지, 소아과 김정선·이관우, 산부인과 홍
금순·오성규 등이 그 주축이었다.

1975년 1월 15일, 의료원은 롤링힐 병원 옆 메디컬 
아트 빌딩 115호에서 개원했다. 대부분 근무가 끝난 
저녁 시간부터 진료를 시작해 밤 10시 이후까지 환
자를 보는 일이 잦았다. 롤링힐 병원 원장 Rolko와 
Adelman 박사의 배려로 무상으로 사무실을 사용
했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받았다.
같은 해 11월, Family Medical Care Insur-

ance(FNCI, 후일 US Health Care)의 창립 멤버
로 참여해 미국 내 최초로 한인 대상 의료보험이 시
행된 것도 큰 성과였다. Rolling Hill 병원에서  수
많은 환자의 치료와 2,500여 명 신생아의 탄생을 
지켜보았다. 초창기 간호사 김경숙, 김정윤, 윤미라 
씨 등은 보수 없이 밤늦게까지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봤다.

환자 수가 1975년 2,000명, 1981년 1만 명에 이
르자  윤두환 박사는 롤링힐 병원 CCU 디렉터 자
리를 내려놓고 의료원에 전념했다. 이지영씨는 재
단 봉사 업무를 맡아 이민자들의 어려움을 도와주었
다. 1977년 초대 이사장에 현봉학 박사가 추대되며 
재단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이정식 교수는 1978년
부터 ‘서재필기념 논총’을 발간하여 13편에 걸쳐 학
술적 기반을 다졌다.

1980년에는 많은 한인들이 모이는 노스 브로드 스
트리트에 분원을 개원하여 내과와 정신과 진료를 시
작했고, 정학량 박사가 정신건강 분야에 기여했다. 

어려운 이민 환경 속에서도 필라델피아 한인들은 서
재필 박사의 자유·평등·자립·박애·봉사 정신을 기리
며 재단을 세웠다. 수많은 이사와 후원자들의 성원
으로 재단은 성장했고, 오늘날까지 그 정신을 이어
오고 있다. 

[25주년 기념 책자 재인용]

설립후 의료원 운영  
Dr. 오성규 
서재필기념재단 설립이사

1975년 서재필기념재단 의료원 설립자 8인
홍금순, 오동렬, 김정선(앞줄 좌- 우)
염극용, 이관우, 윤두환, 오성규, 박경지(뒷줄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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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1월에 세워진 서재필기념재단은 하나
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저는 
서재필기념재단 산하 Jaisohn Community 
Wellness Plaza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아
메리칸 드림을 품고 온 모든 인종과 지역사회
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극단적인 개인주의에서 
벗어나 겸손과 이웃 사랑으로 함께하는 역동적
인 장소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이 글을 씁니다.

초창기 의료원에는 내과 의사(오동렬, 윤두환), 
외과 의사(Guy Park(박경지), 염극용), 소아
과 의사(이관우, 김정선), 그리고 산부인과 의
사(오성규, 홍금순) 등 여덟 분이 뜻을 모아, 이
민 초기 한인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힘썼습니
다. 낮에는 각자의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저녁
에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필라델피아 근교 
Elkins Park와 Rolling Hill Hospital Medi-
cal Building의 작은 사무실에서 비가 오나 눈
이 오나 환자들을 돌보셨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의료진의 이동과 잦은 장소 이
전(Lindley Ave, Philadelphia → Broad 
St., Philadelphia → 6705 Old York Rd., 
Philadelphia) 등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음에
도 이 의료원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
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며, 오늘 이 영광스러
운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존하는 창립 멤버 중 Dr. 오성규, Dr. 이관우 
선생님은 필라연합교회에서 종종 뵐 수 있으며, 
Dr. 홍금순 선생님은 현재 하와이에 계십니다.
Dr. 오성규 선생님은 한국에서 저를 가르치신 
스승님으로, 저는 이민 초기에 가장 먼저 찾아
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지내는 귀한 스승과 제자 

사이입니다.

대학 졸업 후, 저는 세 번째 인생의 도전으로 간
호학을 공부하며 후배 양성을 하던 김정윤 간
호사와 함께 1973년 필라델피아로 이민을 왔
습니다. 당시 한국 간호사들이 많이 근무하던 
Rolling Hill Hospital에서 일하던 중, Dr. 윤
두환 선생님을 만나 의료원 설립 취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간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학생 시절부터 여름방학이 되
면 농촌이나 섬에서 의료봉사를 했던 경험이 있
었기에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낮에는 다른 병원
에서 당직을 섰고, Rolling Hill Hospital에서 
밤 근무를 하던 김정윤 간호사와 함께 저녁 7
시에 시작하는 의료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초창기 서재필 의료원은 Rolling Hill Hospi-
tal Medical Center Building 내 여섯 개의 
진료실이 있는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되었습니
다. 개척자의 심정으로, 컴퓨터가 없던 당시 간
호사들은 타자기 또는 손으로 수기로 환자의 인
적 사항과 증상을 기록한 차트를 만들고, 전화 
예약을 받느라 바빴습니다. 또한, 전문의 두 분
이 진료하시는 동안 각 방을 오가며 환자의 혈
압과 체온을 재고, 증상을 기록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진료가 끝난 후에는 피 검사를 
위한 채혈, 심전도(EKG) 검사, 소아과 예방접
종, 산부인과 기구 소독 및 보조 업무를 맡아 환
자를 돌보았습니다.

함께 일하던 김정윤 간호사는 신학을 공부한 신
실한 전도사로, 1985년 초 아프리카 우간다로 
의료 선교를 떠났고, 36년간 헌신적으로 사역
하다가 2022년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저
는 1988년에 의료원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욥 8:7)

서재필의료원 초기 풍경
윤미라 
서재필의료원 초창기 간호사

위대한 선각자_서재필의  정신을 이어 온 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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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통한 민중 계몽, 자주독립, 민주주의의 실현
은 구한말 민족의 선각자이자 시대를 앞서간 세계인
이었던 서재필 박사가 일생 동안 가장 심혈을 기울
인 활동 목표 중 하나였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서재필 박사는 1884년 갑신
정변 실패 후 이듬해인 1885년, 21세의 나이에 
미국으로 건너왔다. 사업가이자 교육가인 John 
Welles Hollenback의 도움을 받아 Harry Hill-
man Academy(펜실베니아 Wilkes-Barre)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뒤, 워싱턴 D.C.로 옮겨 콜럼
비안 대학교(현 George Washington Universi-
ty) 의학부에 진학했다. 그는 1892년, 28세의 나
이에 한인 최초의 의학사(M.D.)가 되었다. 낯선 미
국 땅에서 단 7년 만에 고등학교부터 의학 학위까
지 마친 그의 삶은 교육에 대한 헌신과 투자의 모범
이었다.

서재필기념재단은 그의 뜻을 이어받아 1976년 재
단 설립 직후부터 50년간 교육과 장학 사업에 전력
을 기울여왔다. 주요 활동으로는 한국 및 재외 한국 
학자들의 연수 지원, 대학·대학원 과정 학생 대상 장
학금 지급, 서재필 박사 정신 계승을 위한 학술 및 장
학 활동 등이 있다.

초기 장학사업 (1976~1981)

재단 설립 초기에는 총 8명의 학자와 학생에게 장
학금 및 연구비가 지급되었다. 1976년 전북 개정 
간호학과 김정수, 1977년 펜실베니아 대학교 방희
덕, 1978년 Ashbury College의 Robert Web-
ster·Michael Hogg·General Forbes, 1979년 
Yale 대학교 고해성 박사, 1980년 펜실베니아 대
학교 한국 학자, 1981년 Temple 대학교 학생 2명
이 그 대상이었다.

현봉학 박사의 기여 (1982~1988)

1982년 현봉학 박사가 중국 연변 지역을 방문하
면서 본격적인 장학사업이 시작되었다. 1984년 
Smith Kline & French의 방계회사 Geometric 
Data에서 1만 달러를 기부받아 중국 유학생들의 
교육비로 활용했다. 현봉학 박사는 Muhlenberg 
Hospital과 협력해 매년 중국 유학생 2명을 초청, 
의학 연구 기회를 제공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귀국 
후 의학계에 크게 이바지했다.

고촌 서재필 장학제도 (1988~2000)

1988년 이후 종근당 이종근 회장의 지원으로 ‘고
촌 서재필 장학제도’가 출범했다. 매년 1-3명의 학
자들을 중국으로부터 초청하여 1-2년간 여러분야
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지급하며, 연구 지원기관
(research sponsor)를 소개하고 의료 보험 ac-
commodation 알선 등 도움을 제공하였다.

그동안 고촌 서재필 장학생으로는 1988년 Har-
vard 대학에서 한국 이민사를 연구한 황유복, 1991
년 Graduate Hospital 에서 연구한 천철, 1990-
1993년 Detroit 의 Henry Ford 병원에서 연구한 
박철사, 1991-1992년 연변 의학원 출신인 정금옥, 
1993년 Jefferson Hospital 에서 연구한 박운
봉, 1994년 피부과 의사 문금화, 1995년 Univer-
sity of Pennsylvania 의대에서 혈액학을 공부한 
이미숙, 1996년에 Drexel 대학에서 동북 아시아 
경제협력 증진 전략에 대하여 연구한 심철 연변대 
경제학교수, 그리고 1997년 Jefferson Hospital 
에서 병리학을 공부한 송경욱 의대교수 등이 있었
다. 1999-2000년도 고촌 서재필 재단 장학생으
로 연변의대 해부학 교수인 김동수 교수가 초청되어 
Children’s Hospital에서 MRI Spectroscopy 
를 이용한 Pediatric Clinical Diagnosis 를 연구
했는데, 연구 성과가 뛰어나서 Children’s Hospi-
tal 측으로부터 연구비 지원포함한 1년 연장 제의를 
받아들여 2001년까지 연구를 하였다.
 

서재필 기념재단 장학사업  

전방남 박사  
드렉셀 대학교 경제학 교수 / 전 서재필기념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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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en Lee 장학제도 (1999~현재까지)

1999년부터는 재단의 이만택 이사가 기부한 기금
을 바탕으로 Helen Lee 장학제도를 신설하여, 매
년 수명씩을 선발, $2,500의 장학금을 각각 지급
하였다. 선발 기준으로는 현재 미국의 대학이나 대
학원에 재학 중으로 장래가 촉망되나 경제적인 도움
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 중에서 선정해 왔는데 1999
년, 제1회 서재필재단 장학생으로 University of 
Pennsylvania 의 Janet Kang, Princeton 대학
의 Teresa Cho, Bryn Mawr College 의 Hyun 
Ah Chang, 그리고 Davidson College (NC)의 
Hyun Chor Shin 등 네 명이 선발되었다. 다음해
인 2000년에는 Syracuse 대학에서 Journal-
ism 을 전공하는 Sarah Chang, Temple 대학에
서 무용을 전공하는 유주연 등 두 명이 Helen Lee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

최근의 장학사업 (2023~2025)

2023년 제25회 장학금 수여식은 Rose Tree 
Country Park에서 기념비 재개장식과 함께 열렸
으며, 12명의 대학생과 4명의 인턴에게 총 3만 5천 
달러가 지급되었다. 이때부터 장학금은 한인 2세뿐 
아니라 타민족 학생들에게도 확대되었다. 2024년 
제26회 수여식은 Media 서재필기념관에서 열려, 
16명의 장학생과 7명의 인턴이 총 5만 3천 달러를 
지원받았다. 2025년 제27회 수여식은 Jaisohn 
Wellness Plaza에서 열려, Michelle Kim 등 11
명의 Helen Lee 장학생과 Minah Kim(Rutgers 
Univ.) 등 17명의 인턴이 참여해 총 6만 5천 달러
가 수여되었다.

다양한 장학 프로그램

현재 서재필기념재단은 Helen Lee 장학금 외에
도 현봉학, 이우영, 이정식, 정학량, 오성규 장학
금, 윤두환장학금, HOPE 장학금(권정희 여사), 
서동성 장학금, 당약국 장학금, Talent 장학금, 
J&D Foundation 장학금, Jaisohn Challenge 
장학금(전방남 전 이사), Independence Blue 
Cross Nursing Internship 장학금, Best Ride 
Services 장학금, 호남 장학금, 선한이웃 장학금 
등 다수의 후원 장학금을 운영 중이다.

1999년 이후 2025년까지 총 311명의 대학·대학
원생이 장학금을 받았다. 또한 Essay Contest, 
YouTube 콘텐츠 공모전, 학술세미나, 리더십 세
미나, 논문 출판 등 다양한 교육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맺음말

서재필기념재단의 의료·사회복지 활동이 현재를 위
한 투자라면, 교육과 장학사업은 미래를 향한 투자
다. 지난 50년간 장학제도는 한민족을 넘어 세계
인을 향한 서재필 박사의 정신을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앞으로도 재단은 그의 정신적 유산
을 계승·발전시켜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과 장학사
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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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필 기념비는 1970년대 초 김흥수 화백의 제안으로 구상이 시작되었다. 그는 서
재필 박사의 나라사랑 정신과 민주주의 사상을 기리기 위해 기념비를 세우자고 제안
했으나, 유가족은 생전 서 박사의 유언(“기념비보다 장학금이 낫다”)을 이유로 반대
하였다. 그러나 서재필은 가족만이 아닌 온 국민이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이므로, 후세
를 위한 교육적 의미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설득하여 결국 유가족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다.

신태민(서재필기념재단 명예이사)의 추천으로 기념비의 비문은 시인 노산 이은상이 
작성하였고, 글씨는 서예가 일중 김충현이 맡았다. 원고와 글씨는 국제우편을 통해 전
달되어 돌에 새겨졌으며, 영문비문은 이정식 박사의 글을 담았다. 마침내 1975년 3월 
1일 미국 펜실베니아주 미디어의 로즈 트리 파크에서 제막식이 열렸다.

이 기념비는 서재필 박사의 삶과 정신을 기리는 동시에, 한국인과 미국 동포 사회 모두
에게 나라사랑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다.

 

서재필
기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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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올해로 여든아홉 살이 되었습니다. 미국에 온 
지도 벌써 40년이 넘었고, 지금은 홀로 노인 아파
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은 가운데,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고 병원
에 입원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대장 수술과 여
러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영어가 서툴어 예약이나 
입원 절차를 진행할 때마다 늘 답답하고 남에게 신
세를 많이 지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재필센터가 제 곁에 있었습니다. 병
원 예약부터 사회보장 서비스 신청까지, 통역과 번
역을 통해 많은 도움을 주었고, 이런 서비스가 무료
로 제공되니 저에게는 큰 위로와 안식처가 되었습
니다. 서재필의료원 김영남 선생님, 김원명 선생님
을 비롯한 의료원 분들께 진료와 도움을 받을 수 있
었고, 수술 뒤에는 서재필 홈헬스케어 서비스를 통
해 재활치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진 간병인 

서비스까지, 저 같은 노인이 흐트러지지 않고 사
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모양으로 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재필센터 덕
분에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노년의 삶이지만, 사회복지 서비스를 꾸준
히, 또 친절하게 받아왔기에 저는 지금도 인간답게 
살아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비록 혼자라 외로울 때
도 많지만, 늘 누군가가 곁에서 도와주고 있다는 사
실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돌아보면 제 미국 생활 40년은 거의 서재필센터와 
함께한 세월이었습니다. 병이 있을 때, 도움이 필
요할 때, 늘 제 곁에 서재필이 있었습니다. 지난 세
월을 되새겨 보니, 저 혼자만이 아니라 저처럼 도움
을 받은 노인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
이 뜨거워집니다.

저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표현도 서툴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서재
필기념재단 덕분에 살아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긴 세월 동안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노인들이 저처럼 도
움을 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감사하
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삶의 동반자, 
서재필기념재단에 드리는 감사  
Hea K. Kim  서재필 의료원, 사회복지, 간병인 서비스를 받은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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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aisohn Center, a beacon of light,
Where Asian voices, in chorus unite,
For justice and equity, with all their might,
A fervent flame burning ever so bright.

Dr. Jaisohn — a hero, a legend so grand,
For Korea’s freedom, he took a bold stand,
A physician of valor across the vast land,
His legacy echoes, a trustworthy hand.

From seeds of Dr. Jaisohn, vision takes its flight,
In Media, Pennsylvania, a beacon burning bright.
A promise to the community, to stand against distress,
A Medical Center opened, bringing health and happiness.

For those who seek the comfort of a life within the home,
Home Health Care teams ensure they never have to roam.
With skilled nurses and therapists, compassion at their side,
The mission of service and healing is carried far and wide.

Bilingual staff step forward, with cultural grace and care,
Helping seniors find comfort and dignity there.
For the mind’s own battles, where shadows try to creep,
The Mental Health teams stand ready — promises to keep.

The Wellness Center beats with connection and grace,
An advocacy for citizens, empowering their place.
Under George Choe’s leadership, with vision so clear,
The Jaisohn Center thrives, year after year.

A legacy of service, shining ever so bright,
Inspiring generations, morning, noon, and night.
May its promise endure, with unwavering might —
A testament to hope, and to Dr. Jaisohn’s light.

TRIBUTE 
TO THE 
JAISOHN CENTER
Dr. Haroon Rashid
Patient of the Jaisohn Medical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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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Jamie Paik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하면, 나 말고도 누구든지 이 일을 대신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Jaisohn Medical Center에서 일할 때만큼은, 오
직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이라는 사명감을 느낍니다.”

이 말 속에는 그녀가 환자들을 대하는 마음과, 서재필센터에서 느끼는 특
별한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Dr. Paik의 마음 한켠에는 늘 가난
과 언어의 장벽 때문에 병원 문턱조차 넘기 어려운 이민자들을 돕고자 하는 
깊은 사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마음은 단순한 연민에서 비롯
된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부모님 역시 보험이 없어 치료받기 어려웠던 시
절을 지나오셨고, 그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경험이 오늘날 그녀의 신
념을 만든 것입니다.

대학에 다닐 때까지 의료보험이 없었던 Dr. Paik은, 보험이 없는 환자들이 
느낄 불안과 두려움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렇기에 “보험이 없다고 해서 
치료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
까지 도와야 한다는 의사의 책임감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녀는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자 쉼 없이 노력합
니다. 진료실에서는 늘 환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
해 소외되었던 이들에게 작은 희망의 길을 열어 주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녀의 삶은 의사로서의 사명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엄마로서 아이들과 함
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따뜻한 마음 또한 그녀를 지탱하는 
큰 힘입니다.

Dr. Paik은 부모님의 지난 고생을 늘 기억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생계를 위
해 쉼 없이 일만 하시던 부모님이었지만, 이제는 은퇴하시고 조금은 여유로
운 삶을 즐기시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느낍니다. 
이것이 그녀가 더욱 환자들을 향해 마음을 열고,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를 헛되이 쓰지 않으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
는 날 동안 열심히 살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세요. 
Make the best time with everyone.”

서비스를 받은 환자에서 
의료진으로
Dr. Jamie Paik 
서재필의료원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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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재필기념재단에서 “미국에서의 3·1운동 100
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봉사자로 참
여하고 싶었다. ‘100주년 기념’이라는 타이틀은 내게 무
겁고도 특별하게 다가왔다. 비록 독립운동을 직접 하지 못
했지만, 그 정신을 기념하는 행사에 함께한다면 보람되고 
기쁜 일일 것이라 생각했다. 그렇게 재단과 인연을 맺으며 
여러 활동에 참여했고, 때로는 쉽지 않았지만 즐거움과 보
람이 함께하는 순간이 많았다.

재단에서의 일은 때로 버겁고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었다. 
그러나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다. 역사를 기리는 일과 오
늘의 공동체를 돌보는 일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사
실이다. 기념관을 찾은 이들을 맞이하며 서재필 박사의 삶
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나는 단순히 과거의 업적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을 사랑하고 민주주의적 국가 건설
을 위해 헌신했던 그 정신이 오늘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다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재필 박사의 철학은 분명하다. 민중 계몽, 자주 독립, 그
리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공공의 복지. 그는 조국의 독립
을 위해 언론을 창간하고, 청년과 민중에게 계몽운동을 펼
쳤으며, 미국에서는 의술과 연구, 그리고 커뮤니티 서비
스로 사회에 기여했다. 나는 바로 그 철학이 오늘날 재단
의 의료 서비스와 커뮤니티 프로그램 속에 살아 있다고 믿
는다. 환자들이 모국어로 진료받으며 존엄을 지키고, 노
인들이 웰니스 센터에서 건강과 즐거움을 찾으며, 청년들
이 장학금과 인턴십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배우고 차세대 
리더로 성장하는 모든 과정 속에 서재필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다.

재단에서의 나의 역할은 때로는 안내자였고, 때로는 커뮤
니티와 재단을 잇는 연결자였다. 그러나 서재필 박사를 알
리는 일이라면 언제든 달려가고 싶었다. 기념관 강의와 외
부 강연, 온라인 만남을 통해 그의 삶과 정신을 전하며, 왜
곡되지 않은 미국 내 독립운동의 진실을 알리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나 자신도 더 깊이 공부하게 되었고, 더 정확
한 자료를 찾고 전하려는 열망이 커졌다. 일이 끝난 뒤에

도 기념관을 찾게 되었고, 이 일은 단순한 직무를 넘어 나
만의 사명으로 자리 잡았다.

이 사명감은 때로 무겁게 다가오지만, 동시에 나를 움직
이는 힘이다. 강의실에서 청중이 진지하게 귀 기울이는 순
간, 전시 앞에서 관람객이 감탄과 질문을 던지는 순간, 나
는 올바른 역사를 전하고 있다는 확신을 얻는다. 그것은 
곧 서재필 박사가 추구했던 계몽과 진리의 전파라는 생
각에 이르게 하고, 그 어떤 보상보다 값진 보람으로 다가
온다.

이 보람은 기념관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는다. 의료센터, 
홈 헬스케어, 웰니스 프로그램 등 오늘의 재단 활동은 박
사의 철학을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이어가고 있다. 건강과 
돌봄은 인간의 기본권이며, 그것을 보장하는 일이 공동체
를 지키는 길이다. 내가 전시실에서 전하는 독립의 정신은 
오늘의 커뮤니티 서비스 속에서 다시 살아난다. 독립이란 
단순히 정치적 자유만이 아니라, 누구나 존엄을 지키며 살
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 재단의 50주년 기념 책자를 준비하며 감사와 존경
의 마음이 더욱 깊어졌다. 지난 반세기 동안 재단을 세우
고 지켜온 헌신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 늦은 밤까지 진
료로 돕고, 이민 사회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준 의료진과 
봉사자들, 그리고 낮은 급여에도 커뮤니티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선배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재단이 가능했다. 각 
부서의 직원부터 이사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봉사와 헌
신으로 이 길을 걸어왔으며, 어떤 이는 몇 년 동안, 또 어떤 
이는 반세기 가까운 세월 동안 서재필의 정신과 함께했다.

나는 이분들의 삶 속에서 깨어 있는 사람들, 봉사와 헌신
의 사람들, 그리고 커뮤니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다. 바로 그 마음이 오늘의 재단을 지탱하는 힘이며, 앞
으로도 우리가 함께 이어가야 할 길이다. 올바른 역사를 
밝히고, 그 정신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 나의 
작은 애정과 노력이 더 큰 공동체의 힘으로 자라나기를 소
망한다.

독립의 정신에서 건강한 공동체로
서경희 
서재필기념재단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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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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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king to the next fifty years, PJMF is focused 
on building upon its legacy of service while po-
sitioning itself as a regional hub for health, hu-
man services, advocacy, and leadership for Asian 
Americans and underserved communities.

Two Major Projects Driving the Future
• Jaisohn Community Wellness Plaza (JCWP) – A 
landmark “one-stop” center with the total bud-
get of $10 million providing primary care, home 
health care, home care, navigation/social ser-
vices, and preventive care alongside education, 
cultural, and physical wellness activities. JCWP 
addresses both healthcare and quality of life for 
immigrant families, especially seniors with lan-
guage and cultural barriers.

• Jaisohn Advocacy & JAK Leadership Institute 
– Established with a separate $2 million endow-
ment, the Institute will develop the new gener-
ation of leaders. Working closely with all ethnic 
communities and their leaders, it will ensure 
AAPI and all ethnic community voices are repre-
sented in civic life, policy debates, and commu-
nity development by partnering with the efforts 
such as the New America Initiative, etc.

Expanding Services for the AAPI Community
The AAPI Community Strengths and Needs As-
sessment Study revealed both the challenges 
and resilience of Asian American communities 
in our region. PJMF is committed to expanding 
services in partnership with AAPI ethnic com-
munities and their leaders, through the Asian 
American Coalition. This includes expanding ac-
cess to primary care, home health care, home 
care, senior care, mental health, and culturally 
responsive social services.

Quality and Accessibility of Services
Future growth will emphasize quality improve-
ment and accessibility:
• Primary Care, Home Health Care, and Home 
Care Services will expand with diversity in cul-
turally and linguistically appropriate care.
• Navigation and Social Services will help immi-
grant families overcome barriers in healthcare, 
housing, and public benefits.

• Preventive Care and Wellness Programs at the 
JCWP will encourage healthier lifestyles and re-
duce isolation among seniors.

Construction Progress
In September 2025, PJMF officially kicked off 
Phase 1 construction for the Jaisohn Community 
Wellness Plaza:
• An architectural firm was hired and the design 
basis completed.
• After a competitive bidding process, a contrac-
tor was selected, and construction began in ear-
ly September 2025.
• Planned openings:
   – January 2026 – Jaisohn Medical Center, Jaisohn 
Home Health Care, Home Care, and Social Ser-
vices.
   – April 2026 – Senior program space.

Phase 2 construction, which will house addition-
al services, will be delayed until we secure nec-
essary capital of ~$2 million of the total budget 
of $10 million.

Investing in Workforce Diversity
To sustain this growth, PJMF will invest in hiring 
and developing a diverse, multilingual workforce 
— including physicians, nurse practitioners, 
nurses, home health aides, and other providers — 
along with social service professionals and com-
munity health workers. Bilingual and bicultural 
staff are essential to bridging gaps in care and 
ensuring services are accessible and trusted.

Conclusion
The present and future of PJMF is defined by in-
tegration, advocacy, and leadership. Through the 
Jaisohn Community Wellness Plaza, the Jaisohn 
Advocacy & JAK Leadership Institute, expanded 
services in partnership with AAPI communities, 
and a commitment to quality and workforce di-
versity, PJMF is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next 
fifty years of impact.

In short: While our past was rooted in service, 
our future will be driven by diverse professional 
services, leadership, complied voice, and com-
munity empowerment.

Present and Future of the 
Philip Jaisohn Memorial Foundation
“George” Jung Soo Choe, President and CEO, Philip Jaisohn Memorial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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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올 50년을 향해 서재필기념재단(Philip Jaisohn 
Memorial Foundation, PJMF)은 지난 반세기의 봉
사 정신을 바탕으로, 아시아계 및 다양한 이민자 커뮤
니티를 위한 보건, 사회복지, 옹호(Advocacy), 그리
고 리더십 개발의 지역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나아
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이끄는 두 가지 핵심 프로젝트
 Jaisohn Community Wellness Plaza (JCWP): 
1천만 달러 규모로 조성되는 JCWP는 Primary Care, 
Home Health Care, Home Care, Navigation/
Social Services, Preventive Care를 비롯하여 교
육, 문화, 신체 건강 프로그램 등을 통합 제공하는 원스
톱 센터입니다.
이 센터는 특히 언어와 문화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
민 가정과 어르신들의 의료 접근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
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Jaisohn Advocacy & JAK Leadership Insti-
tute: 별도의 200만 달러 기금으로 설립된 이 연구소
는 차세대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다양한 인종·민족 커뮤니티 및 리더들과 협력하여, 
AAPI와 모든 이민자 커뮤니티의 목소리가 시민사회, 
정책 토론, 지역 개발 과정에 반영되도록 이끌 예정입
니다.
또한 New America Initiative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
속 가능한 리더십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AAPI 커뮤니티를 위한 서비스 확장
AAPI Community Strengths and Needs As-
sessment Study 결과는 지역 내 아시아계 커뮤니티
가 가진 도전과 회복력을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PJMF는 Asian American Coalition 및 각 커뮤니티 
리더들과 협력하여, Primary Care, Home Health 
Care, Home Care, Senior Care, Mental Health, 
Social Services 등 문화적으로 세심하고 언어적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비스 품질과 접근성 향상
앞으로의 성장은 서비스 품질 개선과 접근성 강화에 초
점을 맞춥니다.
• Primary Care, Home Health Care, Home Care 
Services는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반영한 포용적 의료 
서비스로 확대됩니다.

• Navigation 및 Social Services는 이민 가정이 의
료, 주거, 공공복지 제도 내의 장벽을 극복하도록 지원
합니다.
• Preventive Care 및 Wellness Programs은 건강
한 생활 습관을 장려하고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을 완
화합니다.

건설 진행 상황
2025년 9월, PJMF는 Jaisohn Community Well-
ness Plaza 1단계 공사(1단계)를 공식 착공했습니다.
• 건축 설계회사를 선정하고 기본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 경쟁 입찰 과정을 거쳐 시공업체를 선정, 
    2025년 9월 초 착공했습니다.
• 개관 일정:
– 2026년 1월: Jaisohn Medical Center, Jaisohn 
Home Health Care, Home Care, Social Ser-
vices 오픈 예정
– 2026년 4월: Senior Program 공간 오픈 예정

Phase 2 공사는 총 1천만 달러 예산 중 약 200만 달러
의 추가 자본 확보 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양성을 반영한 인력 개발
PJMF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언어와 문화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채용과 개발에 투자합니다.
이는 Physicians, Nurse Practitioners, Nurses, 
Home Health Aides, Social Service Profes-
sionals, Community Health Workers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포함합니다.
이와 같은 이중언어,이중문화 인력은 커뮤니티와 의료 
서비스 간의 신뢰를 강화할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입
니다.

결론
서재필기념재단의 현재와 미래는 통합, 옹호, 리더십
으로 정의됩니다. Jaisohn Community Wellness 
Plaza, Jaisohn Advocacy & JAK Leadership In-
stitute, 그리고 AAPI 커뮤니티와의 협력적 서비스 확
장과 품질 및 인력 다양성 강화를 통해, 재단은 다음 50
년을 향한 확고한 토대를 세우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지난 50년이 ‘서비스 중심의 역사’였다면, 
앞으로의 50년은 전문 서비스의 확장, 리더십 그리고 
커뮤니티 역량 강화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서재필기념재단의 현재와 미래
최정수 서재필기념재단 President and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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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서재필기념재단 
50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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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서재필기념재단 의료원 설립자 8인
홍금순, 오동렬, 김정선(앞줄 좌- 우)
염극용, 이관우, 윤두환, 오성규, 박경지(뒷줄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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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3.1 기념비 설치
Media 시 Rose Tree Park 

Philip Jaisohn Monument

He loved his native land, Korea, 
shook it from its slumbers, 
roused the young and thundered at the 
old. In exile, he embraced his adopted 
country, served it with true devotion, 
healed the sick, and advanced science.
But, he never forgot his native soil, 
spared no effort for her freedom.
And, to the end of his life, 
he remained a dedicated champion 
of the cause of humanity everywhere.

Words by Professor Chong-Sik Lee.
Etched in stone on the marble monument 
at the Rose Tree Park, Media,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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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필기념재단 초창기 의료진
김영남, 박경지, 오성규, 정학량(앞줄 좌-우), 윤두환, 홍금순, 김정선, 이관우(뒷줄 좌-우)

서재필기념재단 초창기 이사진
임광상, 정학량, 박경지, 이상순, 신태민, 현봉학(앞줄 좌-우), 이우영, 이봉식, 이정식, 오성규(뒷줄 좌-우)



79위대한 선각자_서재필의  정신을 이어 온 50년

1983년 11월 22일 어퍼다비 의료원 개원 축하연 Thanksgiving Dinner

Logan 분원

1978-1980년
1119 Lindley Ave., Philadelphia

1981-1994년
 4818 N. Broad St., Philadelph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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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서재필기념관 수리하는 이사들
이봉식, 김현중, 최병창, 이만택, 이우영, 이정식 (좌->우)

1986년 매입당시 서재필 저택 1990년 11월 24일 서재필기념관 개관식     
이봉식, Frank Daly(Media 시장), Philip Jaisohn 
Hardican(외손자), 임창영, 채의석총영사, 이만택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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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서재필기념관 수리하는 이사들
이봉식, 김현중, 최병창, 이만택, 이우영, 이정식 (좌->우)

1990년대 시니어 문화센터 크리스마스 행사

1999년 시니어 야유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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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9월 1일 서재필기념재단 건물 구입 후 이전  6705 Old York Road, Philadelphia

1994년 4월 2일 서재필기념관 정문에 세워진 Historical Ma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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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4월 5월 특별건강강좌 시리즈 행사 
심장병, 환절기 피부병, 콜레스트롤, 스포츠의학등 

1995년 서재필기념재단 설립 20주년 기념 및 Old York Road 건물 이전 개관식   
이만택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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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4월 13일 독립신문  100주년 기념 
제1회 서재필 언론상 시상 
수상자: 시아니 리,이경원



1996년 4월 13일 독립신문  100주년 기념 
제1회 서재필 언론상 시상 
수상자: 시아니 리,이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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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명록에 사인하는 김대중 대통령과 이희호여사

1999년 7월 3일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서재필기념관 방문 
정학량 회장, 홍순구 외무부장관, 김대중대통령, 이희호여사, 
이봉식 이사장, Bob McMahon 미디어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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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2월 1일 리틀극장 역사 사적지 현판 기념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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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장학금 수여 

2004년 4월 ‘구한말의 개혁, 독립투사 서재필’ 이정식박사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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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2월 제5회 서재필상 시상 이종문 회장

2003년  11월  제6회 서재필상 시상 신호범 상원의원, 이봉식이사, 정홍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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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9월  제7회 서재필상 시상 현봉학박사, 정학량 이사장, 정홍택회장

서재필기념관 2층 내부(현봉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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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9월 18일 기념관 재개관 행사

2004년 9월 18일 기념관 개관 행사 동아일보 기사 2006년 7월  기념관 가보기 
이벤트  홍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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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제1차 한인회의 90주년 기념 행사 준비모임 2009년 4월 기념행사

2005년 9월 29일 서재필기념재단 설립 30주년 기념 
흥사단에서 권명원 서예가 기념관 현판 글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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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년 김주진회장, 서재필기념재단 80만불 기부   
제이콥 리(홈케어), 강헬레나 수녀( James & Agnes Kim Foundation), 

최현태(서재필기념재단 회장), 김성호(미디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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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서재필 박사 탄생 150주년 기념우표 2종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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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22일 서재필기념재단 전체 임직원 기념관에서 야유회

2018년 정신건강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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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미국에서의 3.1 운동 100주년 기념 행진 - 행진 후 

2019년 4월 미국에서의 3.1 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1부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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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Community Health Fair with Jefferson Health 
Brandi Chawaga, Pat Modafferi, 최정수회장, Dr. 김영남, 김성호( 앞줄 좌- 우)

백승원, 이정우, 제니신, 서경희(뒷줄 좌-우) 

2019 박삼덕 보훈부처장, 밥 맥맨 미디어시장, 최정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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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커뮤니티 헬스 페어
서재필센터 회장, 이사진과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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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Dr. 제니퍼 서 
부모들을 위한 강좌

 

2019년 The 3rd Jaisohn Medical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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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독감주사 행사 후 

서재필기념관/기념비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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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인구조사 캠페인
스테파니 선, 서경희, 최정수, 발아쿠쉬 몽고메리카운티 의장, 
그레이스 공, 윤승령, 크리스티나 왕, 이사벨

2019년 10월 - 어퍼다비 이슬람센터 회당 
인구조사 캠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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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0일 서재필기념관 확장 재개관

Jaisohn Youth Drum Team – 북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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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isohn House Reopening(10.10.2020)

2021년 찾아가는 건강센터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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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1일 Asian American Coalition 창립회의 - 최정수회장 설립

2020년 8월 24일 서재필 청소년 리더쉽 프로그램 커뮤니티 리더 패널 초정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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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7일  JWC 오픈기념 연말행사

2021년 찾아가는 Health 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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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서재필기념재단 청소년 리더쉽 아카데미

2022년 5-6월 한국 입양아 예술작품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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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재필기념관 방문  
서재필기념재단 직원과 김종태이사장, 황기철보훈부 처장, 최정수회장,  

필라지부 재향군인회 박희중 회장과 필라델피아 출장소 이종대영사 

2022년 7월 공모전 우승자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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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황기철 보훈처 처장의 방문(기념비 재보수 비용 지원)

2022년 펜실베니아 주지사 탐 월프와 New America Initiative 인턴들, 
최정수회장, 아트 헤이우드 주 상원의원, 에스파란자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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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2일 
브라이언리 이사장, 최정수회장, Jennifer M. O'Mara 주 하원의원, Steve Malagari 주 하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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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5일 FLDC 강당에서 광복절 기념 행사
서재필기념재단 스테프와 JWC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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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5일 FLDC 강당에서 광복절 기념 행사
서재필기념재단 스테프와 JWC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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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JAISOHN BANQUET

2022년 전다나 선생님 은퇴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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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JAISOHN BANQU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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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9일 박민식 보훈처 처장 방문  

2023년 1월 아시안 혐오 발언 중지를 위한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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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9일 박민식 보훈처 처장 방문  

2023년 대니얼 대 김 특별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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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미국에서의 3.1 운동 First Korean Congress 104주년 기념행사

2023년 4월 미국에서의 3.1 운동 First Korean Congress 104주년 기념행사
역사강의 서재필센터와 유펜대학(한국학 연구소)

2023년 8월  서재필기념비 재단장 기념 및 장학금 전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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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미국에서의 3.1 운동 First Korean Congress 104주년 기념행사

2023년 10월 워싱턴/버지니아교민 기념관 방문

2023년 8월  서재필기념비 재단장 기념 및 장학금 전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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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COVID-19 백신테스트키트 나눔

2023년 백신테스트 키트 나눔

2023년 Home Health Care

서재필의료원 의료진:  Dr. 김원명, Dr. 제이미백, Dr. 김영남과 최정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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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서재필상 시상 김주진회장 (Amkor Technology)

2023년 Home Health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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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JAISOHN BANQUET

최병창박사(전이사) 가족                                                         신중식 변호사(전이사) 가족      



2023년 11월 JAISOHN BANQU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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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ed Afzal
Founder of PDC Machine

Joanne O. Kline
Former ED, VNA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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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서재필기념재단 최정수 회장 'The Courage to Make A Difference' 상 수상

주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필라델피아 출장소
조범근영사, 출장소장 이재용영사, 최정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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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15일 AAPI 가을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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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JWC  김수자 교수(한국 1호 발관리사) 발 맛사지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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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JWC  김수자 교수(한국 1호 발관리사) 발 맛사지 특강                    2024년 JWC Smart Phone Class

 2024년 11월  Jaisohn Community Wellness Plaza
1180 Welsh Road, North Wales, PA 19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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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보성군과 미디어시 자매결연 
김철우 보성군수와 밥 맥맨 미디어시장, 모니카 테일러의장, 최정수 회장, 

메리 게이 스캔론 연방 하원의원, 제니퍼 오마라 주 하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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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JWC 연말 파티

2024년 9월 보성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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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Jaisohn     G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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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Jaisohn     G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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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미국에서의 3.1 운동 106주년 기념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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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미국에서의 3.1 운동 106주년 기념행사

2025년 4월 미국에서의 3.1 운동 106주년 기념행사
역사강의 서재필센터와 유펜대학(한국학 연구소)



132 The 50th Anniversary Book of the Philip Jaisohn Memorial Foundation 

2004년 4월 민사고 서재필 기념관 방문 

2025년 4월 민사고 서재필 기념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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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서재필박사 학습지도안 공모전 시상식

2025년 4월 SCSEP 참가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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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안디옥교회 여름학교 팀 기념관 방문 서재필기념관 문화교실

2025년 8월 서재필기념재단 청소년 리더쉽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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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서재필장학생 장학금 전달식

2025년 8월 청소년 리더쉽 프로그램 참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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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방명록 사인

2025년 8월 26일  이재명 대통령 내외분 기념관 방문 
최정수회장, 이재명대통령, 김혜경여사, 메리 게이 스캘런 (앞줄 좌-우)

패티 김, 밥 맥맨, 팀키어니(중간 좌-우), 오성규, 브라이언리, 모니카 테일러, 이석구, 조현, 서경희  기념관 식수 
이재명대통령, 김혜경여사, 메리 게이 스캘런 연방하원의원, 최정수회장



이재명 대통령 방명록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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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념관 식수 
이재명대통령, 김혜경여사, 메리 게이 스캘런 연방하원의원, 최정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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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내셔널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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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미전국 컨퍼런스 팀  서재필기념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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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4일 Lieutenant Governor of Hawaii Sylvia Luke and Phila Local L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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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고서-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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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여 취지 
서재필 박사의 유덕을 함양하고 그 분의 뜻을 실생활 속에 옮겨 
우리 겨레에게 크게 귀감이 된 동포들 포상하는 상이다. 

제1회	 수상자	 공병우 박사 
	 시상식	 1987년 1월 17일 Adam’s Mark Hotel

제2회	 수상자 	 김애리스 여사
	 시상식 	 1989년 5월 7일 Concord Country Club

제3회	 수상자	 김정윤 선교사  한혜원 박사
	 시상식	 1993년 5월 15일 Townhouse, Media

제4회	 수상자	 김정희 여사
	 시상식	 1997년 5월 17일 Townhouse, Media

제5회	 수상자 	 이종문 
	 시상식	 2001년  Little Theater

제6회	 수상자 	 신호범 주 하원의원
	 시상식	 2003년 Adam’s Mark Hotel

제7회	 수상자 	 현봉학 박사 
	 시상식	 2004년 Adam’s Mark Hotel

제8회	 수상자 	 Donald Gregg 전 주한대사 
	 시상식	 2005년 Hilton Hotel

제9회	 수상자 	 James Joo-Jin Kim Amkor 창립자 & 전회장
	 시상식	 2024년 7월 28일 Presidential Caterers

1996. 4. 13. 독립신문  100주년 기념 제1회 서재필 언론상 시상 
		  ( 시아니 리,  이경원)

서재필상 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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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명예 이사장 
-Muriel Jaisohn, 임창영

역대이사장
- 현봉학	 1977-	 1985
- 이정식 	 1985-	 1988
- 이만택 	 1988-	 1991
- 이우영 	 1992-	 1998
- 이봉식 	 1999-	2002
- 정학량	 2003-	2006
- 최병창 	 2007-	2009
- 신중식 	 2010-	 2012
- 오성규 	 2013-	 2019
- 김종태 	 2020-	2024
- 브라이언리 	 2024-	 현재

역대회장
- 윤두환 	 1975-	 1985
- 이봉식 	 1985-	 1990
- 오성규 	 1991-	 1994
- 이만택 	 1995-	 1997
- 정학량 	 1997-	 1999
- 홍준식 	 2000-	2002
- 정홍택 	 2003-	2006
- 정환순 	 2007-	 2012
- 최현태 	 2013-	 2017
- 최정수 	 2018-	 현재

서재필 정신을 이어온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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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명단

윤두환 1975 - 1985 김정선 1975-1988
오동렬 1975 - 1978 이관우 1975-1985
채수정 1981 - 1994 최응룡 1989-2018
조재범 1984  - 1991 서재니퍼 2019-2021
최승용 1989  - 1993
김영남 1991 -  현재
김종덕 1994 -  2000 염극용 1975-1976
김원명 2000 - 현재 박경지 1975-1988
김인교 2012 - 2021 박상태 1989-1991
김수정 2020 - 2024

백제이미 2023 - 현재
한수웅 1995-1996

오성규 1975 - 1988
홍금순 1975 - 1984
지능자 2000- 2002
홍선화 2020- 현재

정학량 1978 - 2012
김용국 1998 - 2003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외과

알러지과

정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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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장학지원 

•1976 - 1981년: 중국동포 학자 연구비 15명 지원과 9명 장학금지급 
•1982 -1988년: 현봉학박사 지원. 중국 유학생 초청 (매년 2명씩 총 12명) 
•1988 -  2000년: 고촌 서재필 장학제도 (매년 1-3명씩 총 10명) 
•1999 - 2000년 : Helen Lee 장학금 총 6명 
•2001 - 2025년 : Helen Lee 장학금외 11종  311명 수혜 
 
 
서재필기념재단 인턴쉽 

•2023년 인턴지원: 4명 
•2024년 인턴지원: 7명 
•2025년 인턴지원: 17명 
 
 
장학금 종류 Scholarship List
 
•Independence Blue Cross Nursing – 2명 
•Tong S. Suhr – 2명 
•Wooyoung Lee – 3명 
•Helen Lee – 2명 
•Kweon Family Hope – 2명 
•Jaisohn Challenge – 1명 
•Hack Ryang Chung – 1명 
•Henry S-K Oh – 1명 
•Mrs. Manuel Lee – 1명 
•Bong Hak Hyun Scholarship – 2명 
•Daniel Yun Scholarship – 1명 
•Chongsik Lee Scholarship – 1명 
•Tang Pharmacy Scholarship – 1명 
•Jae and Dae Foundation Scholarship – 1명 
•Talent Scholarship – 2명 
•Best Ride Services Scholarship – 1명

장학사업 지급 현황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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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재필 기념논총
Chong-Sik Lee, General Editor

제1집	 한국 이민의 정착과정과 동화과정 (영문판), 허원무 지음
	 (Assimilation of the Korean Minority in the United State) 1978년 출간
제2집	 한국 이민의 미국 정착과 동화과정 (한글판), 허원무 지음 
	 (방희덕 옮김) 1978년 출간
제3집	 에밀린 지역 한국인들의 상황 (영문판), 윌리암 허블러 지음
	 (Korean in Emlyn-A Community in Transition) 1978년
제4집	 시애틀 지역 한국인들의 상황 (영문판), 유재전 지음
	 (The Koreans in Seattle) 1979년 출간
제5집	 동양계 취학 아동들의 학교 생활상태 (영문판), 이정식 지음
	 (Asian Immigrant Children in School) 1979년 출간
제6집	 동양계 미국 학생들의 토론회 (영문판), 이정식 지음
	 (Asian American Students Speak Out) 1979년 출간
제7집	 한국인의 이상과 가치관 (영문판), 마이클 칼톤 지음
	 (Korean Ideas and Values) 1979년 출간
제8집	 흑인 사회의 한인 상인들 (영문판), 유진흥 지음
	 (The Korean Merchants in the Black Community) 1980년 출간
제9집	 서재필 박사의 개척 정신과 봉사활동 (한글판)
	 (백낙준 박사 강연록)1980년 출간
제10집	 한국의 예술 (영문판), 이레나 지음 (Korean Arts) 1981년 출간
제11집	  근원과 동화 (영문판), 정동수 지음 (Roots and Assimilation) 1982년 출간
제12집	 변천하는 한국사회 (영문판), 빈센트 브란트 지음
	 (South Korean Society in Transition) 1983년 출간
제13집	 한국언어 (영문판), 김진 지음
	 (The Korean Language) 1984년 출간
 
● 서재필 전기
서재필 전기(영문판), 임창영 지음
(Philip Jaisohn, The First Korean-American A forgotten Hero) 1984년 출간

● 서재필 개화 독립 민주의 삶, 홍선표 지음 2009년 

● The First Korean Congress Centennial Celebration
(미국에서의 3.1운동 “제1차 한인회의” 100주년 기념), 최정수 2019년

 

출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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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Years	 Henry S-K Oh, MD
	
40+ Years	 Hack Ryang Chung, MD (Posthumously honored)
	 Bong Sik Lee, MD
	
30+ Years	 Manual Lee, MD
	 Wooyoung Lee, PhD (Posthumously honored)
	 Byung Chang Choi, PhD (Posthumously honored)
	 Bang Nam Jeon, PhD 

20+ Years	 Chong Tae Kim, PhD, MD 
	 Timothy Haahs (Posthumously honored)  
	 Jay Joong S Shin, Esq. (Posthumously honored)  
	 Bong Hak Hyun, MD (Posthumously honored)  

30+Years 	 Young Nam Kim, MD (1991 – Present)
	 Eungyoung Choi , MD (1989 – 2018)  

20+Years	 Won Myung Kim, MD (2000 – Present)
	 Chee Young Lee (1980-2007)
	 Jenny Shin (1997 – Present)
	 Donna Jeon (2000-2024)
	 Joanne Mosley (2001 – Present) 
	 Hyun Gang (2004 – Present)
	 Joseph Lee (2004  - Present )

Honoring Board Members 
with 20-50 Years of Dedicated Services:

Honoring Staff 
with  20-50 Years of Dedicate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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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oring Board Members 
with 20-50 Years of Dedicated Services:

1974. 9. 24	 8명의 한인의사가 모여 이민사회의 교민을 위한
	 의료원을 설립하기로 합의
1975. 1. 15	 Elkins Park의 Rolling Hill 병원 구내에서 서재필기념의료원 개원	
	 (60 E. Township Line Road, Elkins Park PA)
	 내과 전문의 : 윤두환, 오동열 외과 전문의 : 박경지, 염극용
	 산부인과 전문의 : 오성규, 홍금순
	 소아과 전문의 : 김정선, 이관우
	 간호사 : 김경숙, 김정윤, 윤미라
1975. 8. 25	 Pennsylvania 주정부로부터 재단법인 인가
1976. 8. 1	 HMO/PA 건강보험 한인단체 보험 Jaisohn Plan을 시작,
                                                    교포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주선
1976 	 장학사업 시작
1978 – 1984	 서재필 기념논총 제1집 발간. 제13집까지 발간 (이정식 교수 주관)
1980. 10. 1	 사회봉사 사업을 이지영씨 주관으로 시작
1981. 5	 4818 N. Broad St.에서 Logan 분원 개원
1982. 5. 1	 서재필 박사 장녀 Stephanie Boyd 별세
1984. 6. 16	 서재필 박사 차녀 Muriel Jaisohn 별세
1985. 5. 25	 서재필 박사 도미 100주년, 재단설립10주년 기념식(이창영박사 특강)
1985	 중국의 학자와 의사를 초청 연수 장학금 지원				  
	 종근당 고촌 장학회의 후원으로 매년 2명씩 장학금 수여
1987. 1. 17	 제1회 서재필상 공병우 박사 수상
1987. 11. 23	 Media의 서재필 박사 주택을 구입하여 기념관으로 개축 시작
1988	 United Way ($9,000)기금수령 사회봉사센터
1989. 5. 7	 제2회 서재필상 김 앨리스 여사 수상
1990. 4. 1	 박형웅 씨를 Executive Director로 임명
1990. 11. 24	 서재필 기념관 (Media, PA) 개관식
1993. 5. 15	 제3회 서재필상 김정윤 선교사, 한혜원 박사 수상
1994. 4. 2	 서재필 박사 유해 봉환식. 국립묘지에 독립유공자로 안장됨
1994. 5. 21	 서재필 기념관에 PA주 Historical Marker를 세움
1994. 9. 1	 6705 Old York Road에 있는 건물을 구입하여 재단 사무실 이전
1995. 3. 18	 서재필 기념재단 건물이전 개관식 및 20주년 기념 축하 만찬회
1996. 4. 13	 독립신문 창간 100주년 축하 만찬회 및					   
	 제1회 서재필 언론상, 이경원, Siani Lee 수상

서재필기념재단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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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5. 23	 「청소년 심리 이해」 세미나 개최
1996. 11. 16	 제1회 Essay Contest 실시
1997.  7	 제 1회 서재필기념관 모금 골프대회 개최 
1998. 4. 11	 First Young Korean American Network Banquet
1998. 7. 28	 제2회 서재필기념관 모금 골프대회 개최
1998. 12	 이만택 이사 Helen Lee Scholarship 설립
1999. 7. 3	 김대중 대통령 서재필기념관 방문
1999. 7. 25	 제3회서재필기념관 모금 골프대회 개최
1999. 11	 제 1회 Helen Lee 장학금 4명에게 수여
2000. 5. 21	 제4회 서재필기념관 모금 골프대회 개최
2000. 6. 11	 서재필기념재단 25주년 무료 건강검진 실시 
2000. 9	 제2회 Helen Lee장학금 2명에게 수여
2000. 11. 4	 설립 제25주년 기념 축하 만찬회
2001. 11. 17	 Glaxo Smith Kline 회사로부터 Share Award를 수상
2001. 11. 19	 제3회 Helen Lee 장학금 수여
2001. 12. 1	 Little Theatre 사적지표시판 제막식
	 제5회 서재필상 수여, 이종문회장 수상 
2003. 4. 17	 서재필기념관 보수비 2억원을 한국 국가보훈처에서 지원받음
2003. 5. 17	 한국 노인을 위한 건강축제 개최
2003. 11. 1	 서재필기념관 모금만찬 및 제6회 서재필상 수여, 신호범 상원의원 수상
2004. 9. 18	 서재필기념관 재개관 및 제7회 서재필상 수여, 현봉학 박사 수상
2004. 11. 1	 제5회 서재필장학금 수여
2005. 4. 23	 재단 설립 제30주년 기념 건강축제 개최
2005. 6	 미연방정부로부터 당뇨병프로그램 기금 수령
2005. 9. 10	 재단 설립 제30주년 기념행사 및 제8회 서재필상 수여,
	 그레그(Amb. Donald Gregg) 전 주한미대사 수상
2006. 3. 17	 제1회 서재필생가 가보기 운동 실시
2006. 3. 22	 이태식 주미대사, 본 재단과 서재필기념관을 방문
2006. 11. 9	 Glaxo Smith Kline 회사로부터 Impact상 수상
2006. 11. 9	 ‘서재필기념관 공동관리협의체’ 발족 및 
	 국가보훈 처로부터 $24,000 지원 받음
2006. 11. 13	 제8회 서재필장학금 수여 
	 정환순회장 (2007-2012.12)
2007. 5. 11	 서재필기념관 가보기 캠페인 (매달 1회)
2007. 9. 17	 제9회 서재필장학금 수여
2007. 10. 7	 서재필 생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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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5	 가정간호 센터 – 가정간호 보조원 교육프로그램
2008. 6. 18	 Susan G. Komen의 유방암교육기금을 수령
2008. 8. 1	 렌스데일 지역에 서재필의료원 개원
2008. 10	 서재필 생가 방문
2009. 4. 16  	 제1차 한인대표자회의(First Korean Congress) 90주년 기념행사 개최
2009	 Jaisohn Home Care 오픈(송치정 원장 주관)
2009. 8	 제11회 서재필장학금 수여
2009. 9. 25	 ‘서재필 개화 독립 민주의 삶’ 발간, 홍선표 지음
2010. 8	 제12회 서재필장학금 수여
2011. 8	 제13회 서재필장학금 수여
2012. 8	 제14회 서재필장학금 수여
2013–2017	 재외동포재단 지원, “미국 시민권 취득반” 및 
	 서재필기념관 가보기 프로그램 운영 (매년 $50,000)
	 서재필의료원 리모델링 및 전력 재정비 (비상시 복구 대비)
	 새로운 전화 시스템 도입
	 웹사이트 개편
 	 Jaisohn Home Health Care 서비스 개시
	 James & Agnes Kim Foundation으로부터 $800,000지원
	 Amerigen Foundation 정신건강 프로그램 지원금 $50,000
 	 Pew Foundation for Korean Senior Mental Health Program 		
	 $144,000
	  Hepatitis B Foundation $5,000
	 재외동포재단 미국 시민권 수업 보조금 $5,000
2013 – 2017	 제15회 – 19회  매년 서재필장학금 수여
2018. 1 	 최정수(George Choe) 회장 취임 (PJMF 회장 겸 CEO)
2018. 8. 1	 Jaisohn Center Lansdale 의료원 확장이전 
2019. 4. 12 – 14 	 제1회 한인대표자회의 100주년 기념행사 개최 (총3,000명 참석)
2019. 6	 Independence Blue Cross Foundation Health Center Grant 	
	 시작 (연 $80,000 이상), 						    
	 간호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신설(2024년부터)
2019. 6. 19	 한인 시민권의 날 (Korean American Citizenship Day) 제정 		
	 (PA 주 상·하원, 필라델피아 시의회 등 결의문 채택)
2019. 7 	 Jaisohn Youth Academy 창립, Jaisohn Youth Drum Team 발족
2019. 8	 제21회 서재필 장학금 수여
2019. 10. 11	  Asian American Coalition for Health & Human Services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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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2023	 광역 필라델피아에서 130회 이상 백신 클리닉 시행 
	 코비드-19신속진단키트 24,000개 배포
2020. 7	 제1회 서재필박사 창작공모전 시상(재미한국학교 협의회와 공동주최)
2020. 8	 제22회 서재필장학금 수여
2020. 10. 10 	 서재필기념관 전시공간 확장 재개관 
2021. 1. 12 	 James & Agnes Kim Foundation, 				  
	 Jaisohn Home Health Care $300,000 추가 지원
2021. 5	 Faith and Liberty Discovery Center에 서재필박사 선정과 전시	
	 (Liberty Changemaker)
2021. 7	 제2회 서재필박사 창작공모전 시상(미전역 대상)
2021. 8	 제23회 서재필장학금 수여
2021. 11. 1 	 Jaisohn Wellness Center 개소					   
	 (Advanced Living Communities  내) 
2022. 6. 1	 Montgomery County Recovery Office, 				  
	 HealthSpark Foundation, Asian American Coalition과 	
	 함께 $250,000 ARPA Grant 수령					   
	 (AAPI Community Strengths and 				  
	 Needs Assessment Study 수행)
2022. 7	 제3회 서재필박사 창작공모전 시상(미전역 대상)
2022. 8	 제24회 서재필장학금 수여
2022. 8. 5 	 Montgomery County로부터 ARPA 팬데믹 복구 지원금 		
	 $5,250,000 수령 →     						    
	 Jaisohn Community Wellness Plaza 건립 추진
2023. 3. 6 	 Pennsylvania 주 보건복지국(DHS)으로부터 				 
	 이중언어 건강 프로그램·노인 서비스 지원금 $300,000 수령
2023. 4. 1 	 연례 First Korean Congress 기념행사 개최				  
	 (공동주최: UPenn 김주진 한국학센터, 					  
	 주뉴욕 총영사관 필라델피아 출장소)
2023. 5. 9	  Montgomery County Office of Aging과 연 $60,000, 		
	 3년 계약 체결 → 카운티 최초의 AAPI 노인센터 운영기관 지정		
	 Pennsylvania Senior Community Center Grant		
	 $120,000  추가 수령(2024–25)
2023. 5. 18	 필라델피아 6ABC 방송국 “Philly Proud” 지역 명예기관 수상
2023. 7	 제4회 서재필박사 창작공모전 시상(미전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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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제25회 서재필장학금 수여
2024. 3. 19	 MacKenzie Scott Yield Giving Foundation 			 
	 $2,000,000 비제한 지원금 수령
2024. 5. 10	 제1회 Delaware County AAPI Heritage Festival 개최		
	  (Delaware County Council·상공회의소와 공동주최)
2024. 7 	 제5회 서재필박사 창작공모전 시상
2024. 7. 17	 Jaisohn Community Wellness Plaza 건물 매입			 
	  (1180 Welsh Rd., North Wales, $4,500,000)
2024. 7.2 8	 제8회 서재필상 시상: 김주진 회장 (Amkor Technology)
2024. 8	 제26회 서재필장학금 수여
2024. 9. 15	  제1회 AAPI Fall Festival 개최					   
	  (8개 아시아계 커뮤니티와 공동 주관, JCWP)
2024. 9. 23 – 10. 1	 서재필 생가 방문(88명)
2024. 10. 24	 Media–Boseong 자매도시 협약 체결 (델라웨어 카운티 법원)
2024. 11. 23 	 Jaisohn 본부 및 Home Care 부서 JCWP로 이전
2025. 7	 제1회 서재필박사 학습지도안 공모전					   
	 (재미한국학교협의회와 공동주최)
2025. 8	 제27회 서재필장학금 수여
2025. 8. 26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서재필기념관 방문
2025. 9. 12 – 14 	 National Conference on Education, Policy, and Action 	
	 for Korean Americans 공동주최					   
	  (공동주최: Korean American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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